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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�과학기술이�우리에게�많은�것을�주고�있다는�사실은�의심의�여
지가�없다��또한�글로벌�시장�경제의�효율적인�작동으로�최신�기술이�
창출하는�재화와�서비스가�우리�모두의�삶을�엄청난�속도로�변화시
키고�있다는�것�또한�명백하다��하지만��이런�커다란�변화�속에서�인
간은�과연�전보다�행복하게�살고�있다고�할�수�있을까�
“자아실현”을�모든�사람들이�받아들일�만한�행복의�척도라�한다면��
현대�과학기술이�인간에게�더�많은�자아실현의�기회를�만들어�주고�
있는�것만은�자명한�듯하다��개개인이�자신의�자아실현을�위해�필요
로�하는�지식에�접근하기가�과거�어느�시대보다�쉬워졌으며��인터넷
을�통한�놀라운�상호�소통의�가능성은�전에는�상상조차�할�수도�없던�
새로운�기회들을�우리�앞에�열어놓고�있다��아마�세계를�지배했던�칭
기즈칸과�그의�참모들의�모든�정보력을�합하여도�지금�이�시대를�사
는�일반�스마트폰�사용자의�지식�습득�능력과�정보력을�능가할�수�없
을�것이다��이렇듯�현대�과학기술은�인간�개개인을�강력한�능력과�가
능성을�지닌�존재로�만들었다��그렇다면�현대를�사는�인류는�역사상
의�어느�때보다도�행복해야�한다�
우크라이나�전쟁의�소식은�두�차례의�세계대전이나�베트남전�때와는�
비교가�되지�않는�속도로�전�세계로�알려지고�있는�듯하다��물론�이
것은�현대�정보통신�기술의�비약적인�발전�덕분이다��거의�실황�중계
에�가까운�생생한�전쟁의�소식에�전�세계인은�분노하고��슬퍼하며�힘
을�합하여�도움의�손길을�뻗고�있다��이렇듯�초연결성으로�하나된�지
구촌은�서로�돌보고�협력하는�일에�힘을�합할�수�있게�되었다��하지
만��그�놀라운�초연결성도�결국�“이런�터무니없는�전쟁을�막을�수는�
없었던�걸까�”라는�생각에�이르면�내�마음은�편하지�않다��우크라이
나�전쟁에�대한�보도를�보면��이�전쟁이�어떤�이유로�일어났으며�어
떤�결말이�정의로운가에�대한�심도�있는�논의보다��그�전쟁으로�세계�
경제가�겪는�경제적�충격은�무엇이고��그에�따른�어떤�경제적�위험과�
기회가�도사리고�있는지에�대한�이야기를�좀�더�자주�듣게�된다��

예컨대�세계�원자재�공급망이�어떤�충격을�겪고�있으며��그�영향으로�
원유�가격이�어떻게�변할�것이며��우리의�무역에는�어떤�영향이�있을�
것이라는�식의�소식을�자주�접한다��더�나아가��K�국방�산업은�어떤�
특수를�누리고�있으며��자주포�몇�문을��또한�장갑차와�전차�몇�대를�
어디로�팔았다는�기사는�최소한�우크라이나�전쟁의�소식만큼은�자주�
보도되는�것�같다��그�시대를�살지�않아�내가�알�수는�없지만��두�차례
의�세계�대전과�베트남�전쟁�중에도�경제를�걱정하며�예측하는�기사
도�있었을�것이다��하지만�과연�이�정도였을까�
창의적�과학기술의�개발이�새로운�재화와�서비스를�창출하는�수단이�
되어�경제적�발전을�가져왔다는�것은�역사적�사실임에�틀림없다��하
지만��이�때문에�과학기술은�모름지기�경제적�번영을�도모할�수�있는�
방향으로만�추구해야�한다는�생각에는�무언가�중요한�것이�빠졌다��
물론�경제적�가치가�매우�중요한�가치라는�것은�자명하다��하지만��
경제적�가치가�결코�유일한�가치일�수는�없다�
고도로�발전된�시장경제에서는�거의�모든�것이�거래의�대상이�된다��
이런�시장�경제에�힘입어�모든�재화와�서비스는�효율적으로�생산되
고�널리�소비될�수�있게�되었다는�점은�부정할�수�없다��하지만��우리
에게는�거래의�대상이�될�수�없는�것들이�있다는�것�또한�자명하지�
않은가��금액으로�환산할�수�없는�가치��슬픔과�기쁨��불의와�공정��더
러움과�깨끗함���
경제적�가치를�만들어�내는�과학기술을�배우고�창출하려는�모든�노
력은�기릴�만한�것임에는�의심의�여지가�없다��하지만��우리는�이보
다�더�큰�욕심을�낼�수도�있다��경제적�가치를�창출하는�혁신적인�과
학기술을�추구하되��거기서�머물지�않고�보다�높은�가치를�추구하는�
과학기술의�가능성을�모색하는�일은�더욱�기릴�만한�일이�아닐�수�없
다��일반�과학기술�분야를�공부하는�교우들보다��산업경영공학과에�
속한�우리는�과학기술�자체에�비해�그에�따른�가치의�창출과�확산에�
관심을�갖는다��그런�점에서�우리�산업경영공학과에�속한�우리는�과
학기술에�대해��기술�그�자체�이상의�것을�생각한다��
글로벌�시장에서�커다란�성공을�가져올�과학기술의�응용에�관심
을�갖되�거기에서�한�발�더�나아가�위기에�처한�글로벌�기후를�생
각하고��과학기술의�산물�속에�복잡하게�얽힌�수많은�이해�당사
자들의�상호�충돌하는�사회적�가치와�공정한�소유와�의사결정�절
차를�설계하는�일은�그�무엇보다도�중요하다고�단언할�수�있다��
ESG�Environment��Social��Governance��경영은�21세기�기업의�화
두이다��이제�이익추구는�기업의�유일무이한�목표가�아니다��최소한�
세�개의�목표를�균형�있게�도모하고�그�결과로�모든�기업의�성과를�
측정하는�시대가�도래한�것이다��이러한�시대를�이끄는�책임이�포스
텍�안에서는�우리�산업경영공학도들에게�있음은�명백하다��그�책임
을�지려는�속�깊은�노력과�더�나은�미래를�열기�위해�흘리는�모든�땀방
울과�뜻깊은�고민�위에�혼신의�응원을�보낸다��고고��IME���화이팅�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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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리스크관리학회와�코리안리재보험사가�공동으로�운영하는 
ʻ기후리스크관리 TF’(위원장�남상욱�서원대학교�교수)는 ����년 
��월 ��일�서울�종로구�코리안리빌딩 ��층�대강당에서�기후
리스크관리 TF ��월�월례�포럼을�열었다.
이�날�정광민�포항공과대학교�교수는 ̒ 기계학습�기반�자연재해 
위험�평가�모형 : 태풍�데이터�분석�사례를�중심으로’라는�제목의 
주제�발표에서 “최근 ��년간�다양한�형태의�자연재해�현상이 
나타나고�있다. 우리나라에서도�울진�산불로�인해�국가�원자력
재난�시스템이 �시간�마비됐다. 그렇다�보니�환경�및�기후변화 
관련�리스크가�주요�이슈로�대두되고�있다”고�말했다.
정�교수는�기후변화로�인해�발생하는�리스크를 ̒ 이머징�리스크’
로�정의하고�전환적�리스크와�물리적�리스크로�분류했다. 
정�교수는�자연재해�위험�평가�모형으로 “�단계�태풍의�경로 
군집화, �단계�태풍�위태요인�및�손실액�평가모형, �단계�기후변화 
추세를�반영한�손실추정�등의�모델링�프로세스를�제안한다”고 
말했다.
정�교수가�제안한�모델링�프로세스는�보험개발원의 CAT 모델과 
달리�자치구�단위�손실을�평가하고�기후변화�시나리오를�반영한 
것이�특징이다.
끝으로 “기후변화, 사이버�등의�재난・재해�리스크에�관한�예측 
모델의�정확성을�제고하기�위한�리스크�평가�전문�그룹이나�기관
의�발전이�필요하다”며 “리스크�평가를�위해�다양한�이학, 공학 
분야�전문성을�갖춘�인재를�양성해야�한다”고�주장했다.
원문: https://www.insnews.co.kr/design_php/news_
view.php?num=�����&fi rstsec=�&secondsec=��

D E P A R T M E N T � N E W S학 과 소 식

포스텍�IME�김광재�교수
표준협회�품질경영학회��
ʻ어게인�코리아�바이�K�퀄리티’�포럼�개최

한국표준협회(회장�강명수)와�한국품질경영학회(회장�최정일)는 
��일�서울�중구�상의회관�중회의실B에서�국내�품질�관련�산·학·
연�관계자 ���여명이�참석한�가운데 ̒Again KOREA by K-Qual-
ity(어게인�코리아�바이 K-퀄리티)’ 포럼을�공동으로�개최했다고 
밝혔다. 이번�포럼은 �차�산업혁명의�진전에�따라�제품과�서비스 
중심의�품질�패러다임이�변화하고�동시에�전통적�품질에서�퀄리
티(Quality) �.�으로�전환되는�시점에서�한국품질(K-Quality)만
의�고유하고�차별화된�가치를�규명해�산업경쟁력�제고와�국가발
전을�위한�혁신�동력을�발굴하고자�마련했다.
이날�포럼에서�강명수�회장, 김명호�한국도로공사�영업본부장, 
김인식�국방기술품질원�생산품질경영본부장, 김종필 LG전자 
품질경영센터장, 이준혁�현대삼호중공업�고객지원부문장, 김광
재�포스텍�교수, 최정일�회장(숭실대�교수) 등 �명의�품질경영 
전문가가�참석해�협력적�산업생태계�조성과�혁신형�산업구조 
전환을�주제로�토론도�진행했다.
원문: https://www.mk.co.kr/news/business/
view/����/��/������/

포스텍�IME�정광민�교수
기후변화�리스크�평가를�위한�
전문가�그룹이나�기관�필요

포스텍�IME�이석우�교수
V2X�선도기업�아우토크립트��
ʻ라이드헤일링�혁신상’�수상�쾌거

자율주행�보안기업�아우토크립트
(AUTOCRYPT)가�개발한�모빌리
티�솔루션이�글로벌�시장에서 
기술력을�인정받았다. 
아우토크립트는 ̒ 오토테크�브레이
크스루�어워드’에서�자사�모빌리
티�서비스 ̒ EQ’  솔루션이 ̒ 올해의 
라이드�헤일링�혁신(Ride Hail-
ing Innovation of the Year)’

상을  받았다고�밝혔다. 회사는�지난해 ̒ 올해의�자동차보안�기업
상’에�이어 �년�연속, 관련�상을�수상하면서�자율주행�보안�분야 
성과를�인정받았다. 
라이드�헤일링은�이동을�원하는�소비자와�이동�서비스를�제공하
는�사업자를�실시간�연결해주는�호출형�모빌리티�공유�서비스다.  
아우토크립트는�모빌리티�서비스�개발과�운영을�위한 EQ 솔루
션, 수요응답형�교통 DRT 플랫폼�보급과�직접�서비스를�통해�국
내외�시장을�선도한다는�점에서�호평�받았다.
원문: https://www.etnews.com/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포스텍�IME�고병철�교수
포스텍홀딩스��
고병철�전�라이트하우스컴바인�대표�영입

포스텍홀딩스(포항공과대학교기
술지주)가�벤처캐피탈(VC) 출신 
인력을�영입했다. ��년�이상의 
투자�경력을�지닌�베테랑�투자심
사역을�확보하면서�투자�역량을 
강화했다는�평가다. �일�투자은행
(IB) 업계에�따르면�포스텍홀딩스는 
고병철�전�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
베스트�대표를�투자대표(부사장)

로�임명했다. 벤처투자를�주도하는�동시에�포스텍(포항공대) 
겸직�교수라는�타이틀까지�얻었다. 포스텍홀딩스는�국내 �세대 
벤처�캐피탈리스트인�고�대표를�품으면서�투자�외연을�더욱�확대
할�수�있게�됐다.
원문: https://view.asiae.co.kr/arti-
cle/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포스텍�IME�서리빈�교수
과학기술정책연구원�한국기업혁신조사�전문가부문�장려논문상�수상

서리빈�교수가 ����년 STEPI 한국기업혁신조사�전문가부문�논문공모에서�장려논문상을�수상하였다.
논문명은 The Contingent Value of Bricolage Strategy for Organizational Resilience of 
SMEs: A Crisis-responding Strategy Perspective under the COVID-�� Pandemic이다.

포스텍�IME�정우성�교수
과학과�문화��
과학도시�대전과�세계를�잇다

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(이하�연기협)은�대전시와�함께 
����년 ��월 ��~��일�대전컨벤션센터�제�전시장에서 
ʻ과학, 도시의�미래를�잇다’를�주제로�제�회�세계과학문화포럼을 
온라인과�오프라인으로�개최하였다.
��월 ��일에�진행된 TED 강연에서�국내�연사들이 △아트시티 
△도시�상호작용 △시티라이프를�주제로�강연을�진행하여�과학 
커뮤니케이터들이�패널로�나서�시민들과�소통하였다.
도시�상호작용�세션에서�도시�공학자�정우성�포항공과대학교 
산업경영공학과�교수와�통계물리학자�김범준�성균관대학교 
물리학과�교수가�발제자로�나섰다. 정우성�교수는 ̒ 데이터로 
바라본�도시와�인간’이라는�주제로�강연을�진행하고�김범준 
교수는 ̒ 도시와�복잡계’라는�내용을�함께�나누었다.
원문: 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��CETABAO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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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텍�IME�정광민�교수
제6회�대학생�아이디어�공모전�심사�

포스텍�IME�박중우�학우
생산직�일자리플랫폼�디플에이치알��
K테크�스타트업�왕중왕전�장려상

보험산업�발전을�위한 ̒ 제�회�대학생�아이디어�공모전’ 본선�대회
가�서울�세종대로�서울상공회의소에서�열렸다. 이날�본선�대회는 
예선�심사를�거친 ��개팀이�참가해�공개�프레젠테이션�방식으로 
진행했다. 본선�대회�심사는�학계, 업계, 유관기관, 스타트업�등 
보험�관련�각�분야의�전문가 �명이�맡았다.
정광민�포스텍�산업경영공학과�교수는 “호의적이지�않은�시장 
환경과�여러가지�난제들에�직면해�있는�보험산업의�현주소를 
떠올리며�창의적이고�트렌디한�아이디어를�제안한�모든�본선 
참가팀들에게�고맙다는�말을�건네고�싶다”면서 “전반적으로�모든 
참가팀이�많은�고민과�토론을�통해�결과물에�도달했다는�생각이 
들고,  이�과정을�통해�한�단계�성장하는�계기가�됐기를�바란다”고 
밝혔다. 정�교수는�특히 “보험산업의�성장동력은�인재로부터�나온
다고�생각한다. 한국보험신문의�대학생�아이디어�공모전이�보험
산업의�인재를�발굴하는�무대로�자리잡은�것�같다”고�말했다.
원문: https://insnews.co.kr/design_php/news_view.
php?fi rstsec=�&secondsec=��&num=�����

포스텍�IME�조현보�교수
경북테크노파크��
ʻ차세대�DX+스마트제조�이니셔티브�기술포럼’�개최

(재)경북테크노파크(원장�하인성)가�대구�엑스코(EXCO)에서 
ʻ차세대�디지털�대전환(Digital Transformation, DX+) 스마트
제조�이니셔티브�기술포럼’을�열었다. 이는 ���� 
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(DAMEX ����)’의�부대행사로, 경북지역 
제조기업의�디지털�전환을�통한�스마트제조혁신�신규사업�추진
을�목적으로�기획됐다.
△디지털트윈�기술�및�적용사례(조규민 ㈜이안�상무) △ ʻVirtu-
al twin’ 기술을�이용한�디지털�공정혁신(고병훈�다쏘시스템코리
아㈜ 대표) △차세대 DX+ 소재·부품·장비�스마트제조�이니셔티
브(조현보�포항공대�교수) 주제발표와 ̒ 디지털�전환을�통한�지역 
선도기업�육성전략’을�주제로�한�토론�순으로�진행됐다.
토론은�포항공과대학교�조현보�교수가�좌장을�맡았으며, 조규민 
㈜이안�상무, 고병훈�다쏘시스템코리아㈜ 대표, 김민규�한국
스마트데이터협회�부회장�등이�패널로�참석하여�디지털�대전환 
시대의�주요�기술�트렌드와�대응�전략에�대해�심도�있는�논의를 
나누었다.
원문: http://www.sentv.co.kr/news/view/������

포스텍�IME�박중우�학우
생산기능직�채용�플랫폼�디플에이치알��
중기부�̒ 팁스’�선정

글로벌�생산·기능직�인력�채용�플랫폼 ̒ 고초대졸닷컴’을�운영하는
디플에이치알이�중소벤처기업부�기술창업�지원�프로그램 ̒ 팁스’ 
(TIPS)에�선정됐다고�밝혔다. 팁스는�정부와�민간투자사가�함께 
유망�스타트업을�지원하는�사업이다. 디플에이치알은�팁스�운영
사인�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의�추천으로�향후 �년간 
총 �억원의�개발·연구�자금을�확보하게�됐다.
고초대졸닷컴은�기업�정보�위주의�기존�플랫폼과�다르게�공장 
정보�위주이며, ��만건의�공장�데이터를�바탕으로 △공장�별 
성비 △통근버스 △기숙사 △노동조합 △연봉�등에�대한�상세한 
정보를�제공하고�있다. 박중우�디플에이치알�대표는 “이번�팁스 
사업�선정을�통해�대화형�텍스트로부터�자동으로�기업�정보를 
추출하고�평판을�분석할�수�있는�기술을�개발하고, 생산·기능직 
관련�데이터를�폭발적으로�쌓는�루프를�만들어�갈�것”이라며 
“앞으로�생산·기능직�채용을�시작으로�인력�및�산업을�트래킹하
고�글로벌로�성장할�수�있는�기업을�만들겠다”고�말했다.
원문: 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-
no=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포스텍�IME�김정현�석사과정
2022�과학기술정보통신부�장관상�수상

���� 과학기술·공공 AI  데이터분석활용�경진대회에서 AIM 
HIGH팀이 AI 모델�개발�부문에서�과학기술정보통신부�장관상을 
수상하였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국가과학기술연구회, 
대전광역시, 국회도서관이�주최하고�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
(KISTI)가�주관하는�이�대회는 AIDA 공개�데이터를�사용하여
AI 분석모델�개발�및�다양한�과학, 사회적�문제�해결을�목적으로 
주최되었다. 수상한 AIM HIGH팀은�팀장�배승예, 팀원�황수현, 
한유정, 김정현으로�모두�송민석�교수�연구실에서�석사과정 
재학�중이다.

디플에이치알이�서울�코엑스에서�열린 ̒ 그린�비즈니스위크
(GBW) ����’ 특별�부대행사인 ̒ K테크�스타트업�왕중왕전’ 학생
창업�부문에서�장려상을�차지했다. 디플에이치알은�포스텍(포항
공과대학교) 학생인�박중우�대표가�설립하였으며, 생산·기능직 
일자리�분야의�매칭�플랫폼 ̒고초대졸닷컴’을�개발한�스타트업이다. 
이번�대회에서�디플에이치알은�생산직에�특화된�맞춤형�알짜
정보만�담아서�제공하는�플랫폼이라는�점에서�차별화된�전략으
로�주목받았다. 대회�우승으로�상금 ��만원과�기술·경영·해외진
출�분야�전문가�컨설팅 △미디어�홍보�지원 △공동투자�연결 
△시너지업체�연결�후속투자�연계 △국제컨퍼런스 ̒ 키플랫폼’ 
초대, 한국기업가정신재단, 엔슬파트너스, 씨엔티테크�등에서�최
대 �억 ����만원을�투자받고�팁스(TIPS)프로그램�지원�등�각종 
보육기회와�성장에�필요한�다양한�지원�프로그램도�제공받는다.
원문: 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-
no=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포스텍�IME�임정은�박사과정
2022�대한의료정보학회�학술상�우수연제상�수상�

오더�이벤트�로그�분석을�통한�수술�표준진료지침의 BPMN 
(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) 모델링�프레임워크
https://www.kosmi.org/bbs/board.php?bo_table=sub�_�_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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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텍�IME�장봉규��정광민�교수��
디지털�혁신�시대��보증산업의�미래…�
SGI�서울보증�̒ 학술대회’�관심�집중

SGI서울보증이�보증산업의�발전을�위해�제�회�보증산업�학술대회
를�개최했다.  SGI서울보증에�따르면�이번�학술대회는 ̒ 디지털�혁신 
그리고�보증산업의�미래’를�주제로�서울�종로구�본사에서�열렸다. 
�개�세션과 �개�종합토론으로�진행됐다. �세션에선 △보증보험에
서의�데이터�활용(장봉규�포항공대�산업경영공학과�교수) △기업
의�사이버�리스크�관리에�대한�고찰(정광민�포항공대�산업경영공
학과�교수)을�주제로�진행됐다.  �세션에서는 △신용보험의�법리와 
법제화에�관한�연구(정경영�성균관대�법학전문대학원�교수) 
△SGI서울보증�기업가치�극대화�방안�연구(김창기�고려대�경영
학과�교수)에�관해�발표됐다.  종합�토론은�보증산업의�건전한�발
전을�위한�방안�모색을�주제로�진행됐다. 
정홍주�성균관대�경영학과�교수가�좌장을�맡았다. 조만(KDI 국제
정책대학원), 박경서(고려대�경영학과), 제철웅(한양대�법학전문
대학원), 양기진(전북대�법학전문대학원) 교수가�참여했다.
원문: https://www.fnnews.com/news/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국제�에너지�가격�상승으로�전기요금이�상승하면서 ㈜에이치
에너지(이하 H에너지)의�재생에너지�투자�플랫폼 ̒ 모햇’(모두의 
햇살)이�크게�주목받고�있다. 모햇은�개인이�직접�에너지�생산에 
참여해�수익을�받고�한전�전기요금�대비�저렴한�가격으로�집에서 
직접�에너지를�사용할�수�있게�했다.
H에너지의�인공지능�태양광발전소�통합관리�브랜드 ̒ 김태양’ 
서비스에�대한�관심도�커지고�있다. 김태양�서비스는�통해 
���kW 미만의�소규모�발전소�사업자에도�모니터링과�이상�알
림, 전력�중개�서비스를�무료로�제공한다. 더불어�발전소�사업자, 
시공사, 안전관리자�모두를�위한�발전소�모니터링, 발전소�및�인
버터�별�발전량, 오류�상태, 발전수익�청구�및�정산, 전력중개�그
리고�최대�수익을�위한�분석서비스를�제공하고�있다. 특히, 안전
관리자의�경우�관리�중인�모든�발전소를�김태양�앱�하나로�통합 
관리가�가능하도록�서비스하고�있다. H에너지의�태양광�모니터
링 ̒ 김태양’ 서비스와�포스텍�산업경영공학과�최동구�교수�연구
팀은�태양광�발전�수요�및�수요�불확실성을�고려한�하루�전�전력 
시장�입찰�양�최적�결정�체계를�구축했다.  �년여간의�연구를�통해
서�개발한�것이다. 이를�통해�가상발전소의�최대�수익을�극대화
하는�운영�기술�연구가�이뤄졌다. 해당�기술은�지난해 ��월�국내 
특허�등록을�마쳤고�미국경영과학회(INFORMS)의�국제�학술지 
INFORMS Journal on Applied Analytics에�오르며�국제�인
정�받으며�글로벌�에너지�시장�변화에�대비하고�있다.
원문: https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
all/��������/���������/�

포스텍�IME�최동구�교수
재생에너지�투자�플랫폼�̒ 모햇’   
전기요금�상승에�대비할�가치투자처로�주목�

포스텍�IME�김병인�주임교수�
STS강관사�코센��
원자재�주문�폭�편성�최적화�알고리즘�개발

스테인리스�강관�제조사�코센(대표�김광수)이�제품�생산에�필요한 
원자재인�스테인리스�열연코일의�주문�폭�편성�최적화�알고리즘을 
개발하여�업무에�적용한다고�밝혔다.
이번�최적화�알고리즘�개발은�포스텍�산업경영공학과와�협업으로 
완성됐다. 스테인리스�강관�생산과정에서�실수율을�향상하려면 
제품�두께와�폭을�조합하여�원자재�두께와�폭을�최적화하는�것이 
중요하다. 다만�현재까지�스테인리스�강관�업계는�매번�최적의 
원자재�두께와�폭을�찾기�위해�경험에�의존한�수작업을�진행했다. 
이는�시장과�수요가의�요구마다�적용�가능한�알고리즘이�없었기 
때문이다.
이에�코센은�지난 �월, 포스텍�산업경영공학과(김병인�교수)와 
원자재�알고리즘�최적화�엔진을�개발하기로�합의하고�관련�협력을 
지속해왔다. 최적화�엔진은�기존 �개월씩이나�소모되는�생산 
개발�계획을 ��초�이내에�수립할�수�있도록�도움을�줄�수�있다. 
코센은�원자재�주문�폭�편성�최적화�엔진을�통해�기존�방식보다 
소재�실수율을�향상함으로써�연간 �억원�수준의�원가�절감�효과
를�거둘�수�있으리라�기대하고�있다.
포스텍�김병인�교수는 “처음엔�코일�설계에�국한되는�간단한 
수준의�문제로�생각하였는데 �만여�개의�제품을�다양한�형태의 
재고에�할당하고, 부족분을�위해서는�스켈프, 코일을�설계해야 
하면서�몇�개월�동안의�재고관리까지�고려해야하는�매우�복잡한 
문제여서�개발에�어려움을�겪었다” 라며 “그럼에도�최종�엔진 
개발에�성공한�가운데�해당�엔진이�코센의�경쟁력�향상에�일조할 
수�있기를�기대한다”고�밝혔다.
원문: http://www.snmnews.com/news/articleView.htm-
l?idxno=������

포스텍�IME�박중우�학우�
2022년�POSTECH�개교기념행사��
자랑스러운�포스테키안상�수상�

����년 ��월 �일�개최된 POSTECH 개교기념행사에서�박중우�학
생(지도교수�김병인�주임교수)이�포스테키안상을�수상하였다. 박
중우�학생은�디플HR을�설립하여 ̒ 고초대졸닷컴’ 및�다양한�분야
에서�우수한�성적�및�성과를�거두어�포스테키안상을�수상하였다.

포스텍�IME�산경�최동구�교수
H에너지��포스텍과�주최한�
ʻ태양광�발전량�예측�경진대회’�성료

미래�전력�시장을�이끌어갈�인재를�발굴하기�위한 ̒ POSTECH 
X DERShare OIBC 태양광�발전량�예측�경진대회’가�최근�성료했
다. 올해 �회째를�맞는�이번�대회는�포항공과대학교(포스텍)가�주
관하고 H에너지(대표�함일한)와�오픈이노베이션�빅데이터�센터 
ʻOIBC’가�주최한�행사다. 대학�및�대학원생�총 ��개�팀이�참가했다. 
이번�대회는�가상�발전소(VPP, Virtual Power Plant)의�매�시간�발
전량�구간을�예측해�실제�발전량과�얼마나�가까운지�정확도를�평
가한�대회다. 발전량�예측�정확도 ��%, 알고리즘�창의성 ��%,  발
표�자료 ��%를�평가�기준으로�삼았다. 대회�결과�대상(상금 ���
만원)은 ̒ POSTECH Sun Capture’ 팀이�차지했다. 심사에�참여한 
H에너지 DERShare의�임성빈 CTO는 “재생에너지�분야�산학 
체계�활성화와�인공지능�우수�연구�인력�양성에�기여하는�것이 
경진대회�개최의�목표”라며 “앞으로도�경진대회를�통해�인공지
능�우수�연구�인력�양성에�힘쓸�것”이라고�말했다.
원문: 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-
no=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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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텍�IME�조현보�교수
경남�시대�이끌�오피니언�리더�̒ 성장�스토리’�쓴다

포스텍�IME�정우성�교수
�사이언스얼라이브��강원�정선�지하�1000m�공간서�
ʻ아이유’콘서트�언급한�이유

포스텍�IME�정광민�교수
삼성화재��
ʻ데이터기반�리스크관리�아이디어�경진대회’�개최

포스텍�IME�이강복�교수
한국후지쯔�포스텍�연구팀��̒ DA성능평가’�맞손

경남매일이�주최ㆍ주관하는  개강식이�김해�아이스퀘어�호텔 �
층에서�열렸다. 이날�대연회장을�가득�채울�정도로�많은�동문들
과�내빈들이�참석했다.
경남매일 CEO아카데미는�경남지역�정치인, 기업인, 예술인, 교육
인�등�오피니언�리더들이�참여해�유명�강사�강의를�듣고, 시대의 
흐름에�맞는�창의적�생각을�교류하며�친교를�쌓아가고�있다. 
이번 �기�회원은 ��명. 이로써�경남매일 CEO아카데미�동문은 
�～�기까지 ���명이�넘는�거대�단체로�성장하고�있다.
�기는�오는 �월부터 �월�수료식까지 �개월�동안 �강�권인아�위드
HRD 대표, �강�서용구�숙명여대�교수, �강�김민식�전MBC PD, 
�강�최정아�씨에스솔류션�대표, �강�조현보�포항공대�교수, �강 
야외수업, �강�허성원�변리사, �강�신한균�도예가, �강�최태호�부
산카톨릭대학�교수�등�강의를�들을�예정이다.
원문: http://www.gnmaeil.com/news/articleView.htm-
l?idxno=������

강원�정선�예미산�정상�기준 ����m 아래에는 ̒ 아이유(IU)’가 
있다. 아이유는 ̒ 인터페이스�포�언더그라운드(Interface for 
Underground)’를�줄인�말이다. 예미산�아래�마련된�지하실험실
의�모든�것을�외부에서�관찰하고�조절하는�시스템을�일컫는다.
소중호�기초과학연구원(IBS) 지하실험연구단�책임기술원은 ��일
서울�성북구�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) 국제협력관에서�열린 
ʻ����사이언스�얼라이브’에서 “과학�자체만으로�재미와�흥미를 
유발하는�건�한계가�있다”며 “대중적으로�많이�알려진�문화와 
연결지어�사람들이�관심을�갖도록�해야�한다”고�말했다. 
소�책임기술원은�이날 ̒ 과학자들이�연구현장에서�보는�과학용어’
를�주제로�한�토론회에�참석했다. 정우성�포스텍�교수가�좌장으
로, 조일주�고려대�의대�교수, 한상욱 KIST 양자정보연구단�단장, 
임화섭 KIST 인공지능연구단�단장이�패널로�참석했다. 
과학자들은�말과�글로만�과학용어를�소통하는�것엔�한계가�있다고 
입을�모았다. 
조�교수는 “활자만으로�과학�연구나�용어를�전달하는�것은�현명
치�않다”며 “다양한�매체들을�적극적으로�활용할�필요성이�있다”
고�말했다. 오감의�과학, 살아있는�과학이�필요하다는�의미다. 
한�단장�역시 “연구�중인�양자�분야도�다양한�오감을�활용하는�수
단을�활용해�국민과�공감할�수�있다”고�말했다. 
원문: https://www.dongascience.com/news.php?idx=�����
           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Dt�gzMVWmow

삼성화재가�대학생과�대학원생을�대상으로 ̒ 데이터기반�아이디어 
경진대회’를�개최하였다.
삼성화재와�포스텍에서�공동주최한�이번�경진대회는�이머징 
리스크에�대한�데이터�및�혁신적인�분석�모델�아이디어를�얻고자 
올해�처음으로�개최된�대회다. 이머징�리스크란�존재하지�않았
거나�존재했더라도�인식하지�못한�형태의�리스크를�말한다. 삼성
화재와�포스텍은�이머징�리스크에�대한�이해를�제고하고�이와 
관련한�보험산업의�대응�아이디어를�발굴하고자�대회를�준비
했다. 발표회는�팀별�아이디어�발표, 심사, 시상�순으로�삼성화재 
본사에서�진행됐다. 안철경�보험연구원장을�심사위원장으로�삼
성화재�최재봉�일반보험부문장, 박소정�서울대학교�교수, 정광민 
포스텍�교수, 최찬열�위커버(Wecover) 대표가�심사를�맡았으며 
대상 �팀, 금상�팀, 은상�팀, 동상 �팀을�최종�선정했다. 영예의�대
상은 ̒ 꿀벌�가축재해보험의�현황�분석�및�기후변화�리스크�대응 
방안’이�선정됐다. 기후변화를�기반으로�꿀벌�실종에�따른 
직간접적�피해액을�산출하고�관련�보험을�제안한�아이디어가 
높은�평가를�받았다.
원문: https://biz.chosun.com/stock/fi -
nance/����/��/��/ZF�XQZSQOBCEPI�Q�FUM-
JSP�YU/?utm_source=naver&utm_medium=origi-
nal&utm_campaign=biz

한국후지쯔는�이강복�포스텍�산업경영공학과�교수�연구팀과 
ʻ조합�최적화를�위한�후지쯔 DA(디지털�어닐러) 성능평가·사업화 
검토’를�위한�산학협력을�맺었다고�밝혔다. 양측은�협약을�통해 
조합�최적화�문제�해결을�위한�디지털�어닐러�성능평가를�진행한
다. 최적�조합이�요구되는�산업�전반에�풀어야�할�난제를�디지털 
어닐러�기반으로�해결�방안을�도출할�계획이다. 
후지쯔�디지털�어닐러는�양자컴퓨팅�기술�기반으로�조합�최적화
에�대한�문제를�효율적으로�처리하는�솔루션이다. 시뮬레이션을 
통해�정확성�높은�최적화�결론을�단시간에�제시한다. 박경주 
한국후지쯔�디지털솔루션본부장은 “유의미한�결과를�기반으로 
조합�최적화가�필요한�산업군에�최상의�컨설팅과�문제�해결 
솔루션을�제시할�것”이라며 “가상�시뮬레이션�속도를�비약적으로 
가속하겠다”고�말했다. 이어 “물류�효율화와�금융상품�시뮬레이
션, 신약·재료�개발�가속�등�다양한�분야에�활용할�것”이라고 
덧붙였다. 이강복�포스텍�산업경영공학과�교수는 “국내�유수의 
기업과�학회�등�산학�연계�프로젝트를�진행한�경험을�바탕으로, 
한국후지쯔와�산학협력�과제에서도�좋은�결과를�내겠다”고�말했다.
원문: https://www.etnews.com/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포스텍�IME�정우성�교수
포스텍�교수진��신기술�의미�전망�짚어드려요�

매경미디어그룹이�세계�최대�가전.정보기술(IT) 박람회인 CES ����에서�포스텍 
연구진과�공동취재팀을�구성했다. 매경미디어그룹과�포스텍은 ����년�업무협약
(MOU)를�맺고 CES ����에서도�공동�취재연구�활동을�펼친�바�있다. 
정우성�산업경영공학과�교수(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장)는 ̒ 인간안보’와�과학기술 
혁신에�대해�다뤘다.
원문: https://drive.google.com/fi le/d/�yQOUmwVlRmCL_��A��gjtBsj�L-
CVKi�p/vie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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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텍�IME�채민우�교수
서울대�과학콘서트�̒ 자연과학�공개강연’�
3년�만에�대면�재개

포스텍�IME�송민석�교수�
CDE�DX�Awards�2022�개최��
ʻ디지털�트랜스포메이션�활성화’

포스텍�IME�정광민�교수��
보험연구원��
제3회�보험연구원�보험학자�공동�토론회�개최

포스텍�IME�채민우�교수
경기도�포스텍�
�AI�빅데이터�활용�재난예측시스템�공동�개발�추진

포스텍�IME�정우성�교수�
국회사무처��KAIST와�̒ 최고위�미래전략과’�실시

서울대학교�자연과학대학(학장�유재준)과�카오스재단(이사장 
이기형)이�주최하고 (주)그래디언트가�후원하는�과학�콘서트인 
ʻ서울대학교�자연과학�공개강연’이�서울대학교�문화관�대강당에
서�열렸다.
올해�강연은 ̒ 과학자의�꿈과�도전’이라는�대주제와 ̒ 과학이 ̒ 다시’ 
연결하는...’이라는�부제�아래 �년�만에�대면으로�열렸다.
강연자로�곽지현�서울대�뇌인지과학과�교수(나와�세상을�연결해
주는�뇌비게이션), 채민우�포항공대�산업경영공학과�교수(배달앱 
안의�과학: 데이터과학과�경영과학의�만남), 손상모�미국�우주
망원경과학연구소�박사(우주와�인류를�연결하는�제임스웹�우주
망원경), 백민경�서울대�생명과학부�교수(인공지능으로�풀어낸 
단백질의�비밀) 등이�나섰다.
원문: https://www.inews��.com/view/�������
          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-��XgYUsG�g

CDE DX Awards ����가�이달 ��일�강원도�휘닉스�평창에서 
개최했다. CDE DX Awards ����는�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
후원하는�한국CDE학회가�개최하는�행사다. 한국 CDE학회는 �년 
전부터, 매년�개최한 CDE 경진대회를�디지털�비전�어워즈(공공기
관�대상), 엔지니어링�이노베이션�어워즈(민간기업�대상), CDE 경
진대회�어워즈(대학/연구소�대상)로�세분화해�행사를�진행하고 
있다. 이번�행사에는�총 ��편의�작품이�출품됐고, �차�서류�심사
와 �차�발표�평가를�통해�수상�기관을�선정했다. 각�부문�대상 
수상�기관�및�단체에는�과학기술정보통신부�장관상이�수여됐다.
디지털�비전�어워즈�대상은�한국공항공사가�대상을�수상했고, 
엔지니어링�이노베이션�어워즈�대상은 LG전자�생산기술원�생산
시스템솔루션�담당이�수상했다. CDE 경진대회�어워즈는 
포항공과대학교�송민석�교수가�대상의�영예를�안았다.
원문: https://www.hellot.net/news/article.html?no=�����

보험연구원은�보험학계와의�소통을�강화하고�보험 
관련�연구를�활성화하기�위해 ̒ 제�회�보험연구원�및�보험학자 
공동�토론회’를�개최했다고�밝혔다.
이번�토론회는�수도권�이외�지역�보험학계�교수들과의�소통을 
강화하기�위해�부산에서�진행했다. 영남권�보험학자를�비롯 
��여�명의�보험학자와�보험연구원�연구위원이�참석했다.
이�자리에서 ����년도�연구계획을�소개하고�학계의�의견을�청취
했다. 다양한�분야의�학술�논문에�대한�토론도�진행했다.
정광민�포항공대�교수, 정중영�동의대�교수, 홍지민�숭실대 
교수가�나서�각각�사이버�리스크, 일반손해보험, 건강보험에�대해 
연구한�논문을�발표했다.
원문: https://www.fnnews.com/
news/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경기도와�포스텍(포항공과대학교)이 AI와�빅데이터를�활용한 
재난예측�시스템�개발에�나섰다. 두�기관의�공동연구는�과학기술
정보통신부가�주관한 ̒ 제�회�과학기술·공공�인공지능(AI)데이터 
분석활용�경진대회’에서�경기도북부소방재난�본부가�제안한 
문제를�포스텍 SDS 랩이�개발·출품해�아이디어부문�한국과학기
술정보연구원장상을�수상하면서�시작했다.
이�자리에서�포스텍은�인공지능(AI)데이터�분석�프로그램을�시연
해�재난�예측기반�선제적�대응�가능성에�대한�청사진을�제시했
다. 이번�간담회를�시작으로�재난�예측�시뮬레이션�모델에�대한 
소방�분야�접목�방향에�대해�지속적으로�협의해�나갈�계획이다.
원문: 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-
Id=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&mediaCodeNo=���&OutLnkChk=Y

국회사무처(사무총장�이광재)는�한국과학기술원(이하 KAIST)과 
함께 �월 ��일부터 �월 ��일까지 ̒ 최고위�미래전략과정’을�실시
한다. 이번�과정은 ��일 ̒ 바이오의료: 산업�전망과�정책�제언(광주
과학기술원�박래길�교수)’을�시작으로 �월 ��일 ̒ 삼성양자, 엘지
양자의�시대, 무엇이�필요한가?(포항공과대학교�정우성�교수)’,
 �월 �일 ̒ 모빌리티: 산업�전망과�정책�제언(대구경북과학기술원 
최지웅�교수)’, �월 �일 ̒ 저탄소�에너지�및�산업�전환을�위한�한국
형�엔지니어링�설계(K-ED)(울산과학기술원�임한권�교수)’, 
�월 ��일 ̒ 반도체�지정학과�패권�전쟁(한국과학기술원�김정호 
교수’등�다섯�차례의�강의로�진행된다.
원문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NDLpHKJW�aY
http://www.jb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-
no=�������

포스텍�IME�
LG전자��AI인재�직접�키운다���포스텍과�석사과정�신설

LG전자가�포항공대(포스텍)와�손잡고�인공지능(AI) 인재�양성을�위한 
채용�연계형�석사�과정을�개설한다. 전사�과제인 ̒ 포트폴리오�고도화’를 
수행할�전문�인력�확보가�목적이다.
LG전자는�포스텍�학부생(�~�학년)과�산업경영공학과�석사�과정�재학생 
대상으로�채용�연계형�산·학�장학�프로그램 ̒ 데이터�사이언스�트랙’을 
신설했다. 과정은�빅데이터, 산업 AI, 클라우드,사물인터넷(IoT) 등�전반에 
걸친�이론과�실무를�다룬다.스마트홈, 미래�자동차, 스마트�팩토리�등 
핵심�영역에�적용해서�데이터�기반�인사이트와�비즈니스를�도출하는 
미래�인재�양성이�목표다.
원문: https://www.etnews.com/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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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텍�IME�장수영�교수
포항시가족센터�다문화엄마학교�
7기�졸업식�8기�입학식�성료

포스텍�IME�장봉규�교수
메타넷핀테크�포스텍��
시장리스크�솔루션�정확도�높이는�평가함수�개발

포항시가족센터(센터장�안연희)는�센터�교육장에서�다문화엄마
학교(교장�장수영�포스텍�교수, 담임�이난희�경주선덕여중�교사) �
기�졸업식과 �기�입학식을�개최했다. 
이날�졸업·입학식에는�엄마학교�교육생�및�가족�등 ��여�명이 
참석했다. 이번 �기�다문화엄마학교는�이날부터�오는 �월까지 ��
주�동안�초등교과 �개�과목(국어, 수학, 과학, 사회, 역사, 도덕, 실
과)에�대해�무상으로�제공하는�태블릿PC와�교재를�활용한�매일 
온라인교육과�형성평가, 매주�총괄평가, 격주 ��회�오프라인(출석) 
수업과�확인평가, 학기말고사�등�반복적인�평가형식의�교육이�진
행된다. 다문화엄마학교�과정을 ���％ 이수하면�졸업을�하게�되
며, 졸업생들은�가정에서�직접�자녀의�학습을�지도할�수�있는�실
력을�갖추게�된다.
특히�졸업생�자녀가�중학생이�되면 ̒ 한마음글로벌스쿨’에서 
수학·영어�보충교육�및�자기주도�학습을�할�수�있도록�멘토링을 
받을�수�있는�기회도�주어진다.
원문: http://www.kyongbuk.co.kr/news/articleView.
html?idxno=�������

메타넷핀테크는�지난해 �월부터�포스텍�산업공학과�장봉규�교수 
연구실과�공동으로�수행한 ̒ 리스크크래프트(RiskCraft) 파생상
품�평가함수�개발�프로젝트’를�완료했다고�밝혔다.
메타넷핀테크의�리스크크래프트는�은행, 증권, 보험사와 
자산운용사�등�다수의�금융기관에�적용된�리스크�관리�솔루션이다. 
이번�프로젝트로�개발한�평가함수는�메타넷핀테크�최신�시장리
스크�관리�시스템 ̒ 리스크크래프트마켓 R�.�’ 엔진에�장착될 
예정이다. 장봉규�포스텍�교수는 “이번�프로젝트를�통해�개발된 
평가�솔루션은�기술적으로�안전하고�우수한�모형을�사용하기�때
문에�향후�올바른�금융상품의�가치평가를�통해�한국�금융시장�안
정에�기여할�수�있을�것”이라고�평가했다.
원문: https://www.etnews.com/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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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텍�IME�
2022학년�산업경영공학과�
학위수여식�포토존�운영

����.�.��(금) 우리대학�체육관에서 ����학년도�학위수여식이�개최됐다. 
이번�행사는�코로나�� 사태�이후�학위수여일에�대면으로�진행되었다. 대학의�방침에서�따라 
학과�자체�학위기전달식은�생략하고�졸업예정자들이�졸업의�기쁨을�나누며�추억을�돌아볼�수 
있도록�학회실�및�학과�주변에�포토존을�설치하고�운영하였으며, 교수님을�비롯하여�학우들과 
함께�영광스러운�모습을�담았다.
금번�학위수여자는�박사 �명, 석사 ��명, 학사 ��명�등�모두 ��명이다.

-   ̒고등산업공학특강’ 논문발표자에게�시상하는 Best Presenter에 “Churn Prevention of 
ʻClub Vegas’ Game using Explainable Survival Analysis”를�발표한 

      김예진(지도교수�채민우) 씨가�수상했다.
- 명예교수이신�정민근�교수가�기탁한 ̒ 靑谷 정민근�연구실�장학금’에 POSTECH출신자로 
   우수한�성적으로�입학하는�김명수(지도교수�채민우), 박용헌(지도교수�장봉규)씨가�장학생으로    
      선정되었으며, 시상은 ����.�월�전체�교수회의에서�수여할�예정이다.

한편 �월 ��일 IME 대학원에�통합과정 �명, 박사과정 �명, 석사과정 ��명이�신입생으로�입학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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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텍�IME�
산업경영공학과의�
구성원과�동문들이�함께하는�
�2022년�산경인의�날��행사

산업경영공학과의�구성원과�동문들이�함께하는 “����년�산경인의�날” 행사가 ����년 
��월 ��일에�개최되었다. 이번�행사는�모두가�함께�만나는�대면�행사로�진행되어�그동안 
코로나로�인하여�만나지�못한�아쉬움을�달랬다. 산업경영공학과의�교수님, 선후배, 
동문까지�약 ���명이�참여한�행사로�국제관에서�개최되었다. 이날�행사에서는�개회식을 
시작으로�각�분야의�동문들과�함께하는 IME Concert와�경품�추첨�및�수상시간으로 
구성된 IME Connection이�진행되었다. 이번 IME Concert에는�진로탐색을�주제로 
각�인공지능, 금융, 대학, 스타트업�분야의�동문들의�진로�경험들을�공유하며�재학생들과 
소통하는�시간을�가졌으며, IME Connection 시간에는 Best Teacher상, 특별�공로상이 
시상되었으며, 아이패드, 애플워치�등�다양한�경품을�추첨하며�성황리에�마무리되었다.

2022�Best�Teacher�상�수상��
채민우�교수

산업경영공학과의�채민우�교수가
����년�산경인의�날에 “Best Teacher 
상”을�수상하였다. 본�상은�교육의 
중요성을�강조하고�강의�능력�향상을 
위해�산업경영공학과에서 ����년도부터 
제정하였다.

2022�자랑스러운�
산경인�상�수상��김희웅�동문

산업경영공학과�동문인�김희웅�동문이 
����년 “자랑스러운�산경인�상”을�수상
하였다. 본�상은�학과�동문회와�학과가 
같이�수여하는�매우�영예로운�상으로, 
동문�중�네�번째로�수상하게�되었다.

학과집행부�특별공로상�수상

산업경영공학과의�다양한�행사, 
특히�대면행사로�전환되는�기간동안�학과
를�위해�노력하였으며, 학과�발전과�홍보
에�크게�기여한�봉사단체에게�특별공로상
을�수여했다. 수상자는�집행부(최승현�대
학원학회장, 박지원�학부학회장, 김수빈 
학부부학회장)가�수상자로�선정되어 
상장�및�상금이�수여되었다.

D E P A R T M E N T � N E W S

포스텍�IME�
NTUT��IEM�협약식�

포스텍�IME�
2022학년도�동계교수연수�개최�

����년 �월 �일�우리대학�산업경영공학과와 National Taipei University of Technolo-
gy(NTUT)가�기업가정신�관련하여�양교간의�다양하고�활발한�인적, 물적�교류�및�양질의 
공동연구성과�창출을�통해�교육의�질을�향상시키고자 MOU를�체결했다. 산학협력�및�기업
가정신�함양에�큰�관심을�갖고�있는 Taipei Tech.와�기업가정신�융합부전공을�운영하는 
산업경영공학과�간의�학생창업�관련�교류협력이�가능할�것으로�기대를�모으고�있다.

����학년도�동계�산업경영공학과�교수�연수가 ����년 �월 �일~�일�양일간�영덕에서 
개최되었다. 이번�연수는�김병인�주임교수를�비롯한 ��명의�교수가�참여하여 LG전자�계약
학과�협력�방안, 대학원�입시�개선�방안,  학부�커리큘럼�개편�방향, 靑谷 정민근연구실 
장학생�선정�등�다양한�안건들로�심도있는�논의를�하며�의견과�열정을�공유하는�귀중한 
시간이�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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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 Customer Experience 솔루션 & Technolo-
gy 기업�콘센트릭스서비스코리아는�디지털�마케팅/
이커머스�사업�조직을 CATALYST 사업부로�명명하
고, 리더로�조희제�대표를�선임했다고�밝혔다. 
조희제�신임�대표는�포항공대�학석사�학위�취득�후 
현대정보기술�연구원과�포항공대�스타트업을�거쳐 
PwC/IBM GBS에서�경영�컨설턴트로�국내�대기업에 
다양한�전략�컨설팅을�수행해왔다. ����년부터�콘센
트릭스서비스코리아에서�전략/사업개발/서비스를 
수행했으며, ����년�이커머스�전문�기업인 Value-
Factory 인수�등, 디지털/이커머스�관련�컨설팅/분
석/콘텐츠/개발의 End to End 사업�모델로의�트랜스포메이션을�이끌었다. 조희제�대
표는 “한국�시장에서의�콘센트릭스 CATALYST를�디지털/이커머스�영역에�있어�하이엔
드�서비스로�포지션을�보다�강화하며, 글로벌 CATALYST와�긴밀한�연계를�기반으로�국
내�고객사뿐만�아니라�글로벌�서비스를�필요로�하는�국내�고객사들에게�최고�수준의 
서비스를�제공하겠다”고�전했다.
원문: https���www�edaily�co�kr�news�read�newsId=02761766632554256&med
iaCodeNo=257&OutLnkChk=Y

D E P A R T M E N T � N E W S동 문 소 식

포스텍�IME�정규환�동문
성균관대�삼성융합의과학원�조교수�임용

정규환�동문은�성균관대�삼성융합의과학원�조교수로�임용되었다.
정규환 CTO는�포항공대에서�산업경영공학�박사학위를�취득했다. SK텔레콤, 삼성전자�종합
기술원등에서�빅데이터�및 AI 관련�연구�개발을�담당했으며, 현재는�뷰노의�공동�창업자로서 
의료 AI 솔루션�연구개발을�이끌고�있다. 대한의료AI학회�및�대한의학영상정보학회�산업이
사로서�학술�활동�및�강연을�통해�학계와�산업계를�연결하는�다양한�활동을�하고�있다.

포스텍�IME�황현석�동문
한림대�대외협력처장�임명

한림대가�신임�대외협력처장에�황현석�경영학과�교수를�임명했다.
황현석�신임�대외협력처장은�포항공과대학교(POSTECH) 산업공학과에서�학사학위, 
석사학위, 박사학위를�받았다. 지난 ����년�한림대학교�경영학부�교수로�부임했으며, 
경영학부장, 빅데이터·AI센터장, �차산업혁명선도센터장, 정보전산원장�등을�역임했다. 
임기는 �년이며�다음달 �일부터 ����년 �월 ��일까지다.
원문 : http://www.kwnews.co.kr/page/view/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포스텍�IME�정철현�동문
�2022�AI대상��임팩티브AI�“AI예측�솔루션으로�수익�창출�극대화�가능”�

임팩티브AI가�머신러닝을�통해�향후�판매량을�예측, 재고�최적화�통해�수익성을 
극대화시키는�시스템을�개발한�공로를�인정받았다.
임팩티브AI는 ��일�오전�웨스틴�조선�서울에서�열린 IT조선이�주관한 ̒ 대한민국�인공지능 
대상’ 시상식에서�스타트업부문�특별상을�수상했다.
원문: https://it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����/��/��/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.html

포스텍�IME�조희제�동문
콘센트릭스서비스코리아��
CATALYST�사업부로�
공격적�디지털�사업�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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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 E P A R T M E N T � N E W S

포스텍�IME�박병열�동문
코인원��헬로네이처�창업자를�
신임�COO로�영입

국내�가상자산�거래소�코인원(대표�차명훈)이�전�헬로네이처 
창업자�출신의�박병열�신임 COO(최고운영책임자)를�영입했다고 
밝혔다. 코인원은�이번�인사를�통해�거래소�전반의�운영�체계를 
한층�고도화한다는�입장이다.
박병열 COO는�창업부터�경영, 투자유치, M&A(인수·합병) 등을 
두루�경험하며 ��년�이상�기업�비즈니스와�운영�전반의�노하우를 
쌓아온�전문가다. 포항공과대학교�산업경영공학과를�졸업하고, 
글로벌�컨설팅�펌�커니(구 A.T.KEARNEY) 컨설턴트, 이커머스 
기업�쿠팡의�사업기획팀�등을�거쳤다.
특히 ����년�온라인�신선식품몰�헬로네이처를�창업해 ����년 
SK플래닛에�매각�전까지�가입자 ��만여명, 제휴�생산�네트워크 
����여개, 전년�대비�매출�성장률 ���%에�달하는�플랫폼으로 
성장시킨�바�있다. ����년부터 �년�간�벤처캐피탈(VC) 패스트
벤처스의�파트너로�활동해왔다.
박병열�신임 COO는 “합류�전부터�가장�혁신적인�가상자산 
서비스를�선보여�온�코인원의�성장�가능성을�눈여겨봤다”며 
“전�조직의�유기적인�기능�체계�구축을�통해�블록체인�기반 
종합�금융�플랫폼이라는�목표로�나아가는데�기여하겠다”는 
각오를�밝혔다.
원문: 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
php?ud=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포스텍�IME�최태근�동문
최태근�메디웨일�대표�
“심혈관�질환�예측�AI로�글로벌�진출�목표”

포항공대�산업경영공학과를�졸업한�최태근�메디웨일�대표가 
최고의학책임자(CMO)를�맡고�있는�임형택�전�세브란스병원 
안과�교수와 ����년�창업했다. 최�대표는�스물여섯살이던 
����년�녹내장�진단을�받았다. 젊은�나이에�절반�가까운�시야 
결손을�동반한�녹내장은�매우�희귀한�사례로�이�같은�개인적 
경험이�질병�위험을�예측하는 AI 기술을�개발하는�계기가�됐다.
“망막은�침습적인�방법�없이도�혈관�분포를�직접�볼�수�있는 
유일한�신체�부위다. 망막�진단 AI가�심장�컴퓨터단층촬영(CT) 
같은�기존�진단�검사�장벽을�낮추고, 질환�조기�예측에�도움을�줄�것”
또한 “망막을�통해�혈관�질환을�예측하는�시도는�처음이�아니고 
구글�같은�대기업에서도�관련�연구를�진행하고�있다”며 “하지만 
대규모�임상�데이터를�통해�성능을�검증하고�논문을�발표한�것은 
메디웨일이�유일하다”고�강조했다.
올해 CES 혁신상도�수상하며�이를�계기로�세계�최대�의료�시장인 
미국�진출도�추진한다. 연내�미국�식품의약국(FDA) 허가를�받는 
것이�목표로 ��군데�의료기관과�임상시험을�진행할�계획이다.
원문: https://www.etnews.com/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곽지영�동문
태재디지털대학교�전임교수

����년 �월�산경과�박사졸업, 
지도교수-한성호

김현준 동문
가천대학교�산업공학전공�조교수

����년 �월�산경과�박사졸업, 
지도교수-김병인

류도현 동문
인천대학교�산업경영공학과�조교수

����년 �월�산경과�박사졸업, 
지도교수-김광재

이정혜 동문
서울대�대학원�협동과정 

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�교수
����년 �월�산경과�박사 /����학사졸업,

지도교수-전치혁

박장호 동문
홍익대산업데이터공학과�조교수

����년 �월�산경과�석사졸업, 
지도교수-전치혁

포스텍�IME�
산업경영공학과�동문�교수�임용

산업경영공학과�동문들의�대학�교수�임용
소식이�이어지고�있어, 동문들의�활약으
로�대학과�학과의�명성을�널리�떨칠�것으
로�기대되고�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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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ch�IME����특집기사�2
확률시스템���포스텍�산업경영공학과�

고영명�교수

Postech�IME����특집기사�1
인간공학���포스텍�산업경영공학과�

유희천�교수

Postech�IME����특집기사�3
공급사슬망���포스텍�산업경영공학과�

이강복�교수

이번�IME�NEWSLETTER는�고객�맞춤화에�대한�특집기사를�구성하였습니다��2023�트렌드�키워드를�보면�차별화와�소비자�맞춤형
과�같은�요소들이�중요시되고�있습니다��특히�차세대�소비계층은�개성을�중시하고�트렌드에�민감한�소비�특성을�보이는�만큼��
개개인에�최적화된�제품과�서비스를�선호하는�경우가�많습니다��이에�따라�산업�전반에�걸쳐�맞춤화에�대한�수요가�확대될�것으
로�전망되는데�구체적으로�어떤�변화가�생겨날지�알아보기�위해�인간공학��확률시스템��공급사슬망이라는�여러�관점에서의�분
석을�담아보았습니다�

Customization

IME�발전기금을�보내주신�분들��(2022.9.1. ~ 2023.2.28. 총 15명)

기부�방법

교직원��김광재��김병인��유희천 기업체��특허법인�이상

동문단체��92학번�동기회��품질시스템�연구실� 학부모��정재걸�

동문���     김소희��서효민��유태종��이승식��이정혜��정한나��최영대��홍승표

특 집 기 사

SPECIAL FEATURES

기부 사용 용도에

 “학과: 산업경영공학과 

발전기금” 명기

산업경영공학과��054�279�8230
대외협력팀��054�279�2417

http���vision�
postech�ac�kr�에서�

온라인�약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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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공학은�인간의�능력��행동�등�신체적���인지적���감성적���사
회문화적�특성에�대한�연구와�이해를�바탕으로�인간을�둘러싼�환
경을�설계함으로써�만족도와�효율성을�높이고자�하는�학문으로�
알고�있습니다��하지만�인간공학�분야에서�정확히�어떤�연구를�
하는지�잘�모르는�독자들을�위해�ʻ인간공학’과�ʻ인간공학적�디자
인’을�교수님의�언어로�정의해�주시면�감사하겠습니다�

또��인간공학�분야에서는�어떠한�인간�요소들을�고려하며��일반
적으로�연구는�어떠한�흐름으로�진행되는지�소개�부탁드립니다�

인간공학은�인간의�신체적���인지적���감성적���사회적�특성�등을�
이해하고�이에�대한�과학적�지식을�적용하여�인간과�상호작용하
는�시스템을�인간의�특성��능력�및�한계��요구�등에�적합하도록�설
계하는�학문입니다��인간공학적�디자인은�이러한�연구를�바탕으

포스텍�산업경영공학과�유희천�교수

사용자�맞춤형�제품이나�서비스를�위한�연구�또한�이번�IME�Newsletter�특집기사의�주제인�맞춤화�Customization�
와�관련이�깊습니다��특히�맞춤화는�인간공학�분야에서도�변화를�가져올�것으로�기대되는데요��기존에�특정�사용자�
집단에�대한�디자인에�관심을�가졌다면��앞으로는�개별�사용자에�대한�디자인�또한�그�중요성이�확대될�것으로�보입
니다��유희천�교수님은�인간공학�설계기술�연구실에서�다양한�인체정보를�분석하고�제품�디자인에�접목하는�연구
를�하고�계십니다��교수님을�만나�맞춤화가�불러올�인간공학�관점에서의�변화에�대해�여쭤보았습니다�

Postech IME :: 특집기사1

로�인간이�사용하는�제품��장비��작업공간��업무절차��시스템��서
비스��환경�등에�대해�사용성��안전성��편의성��감성품질��생산성�
등의�측면에서�개발된�최적의�설계안을�의미합니다�
인간공학�분야에서는�인간의�신체적�요소�예��인체구조��체형��근
력��생리���인지적�요소�예��지각��기억��추론��상황인식��의사결정���
감성적�요소�예��감정��감각적�경험���사회조직적�요소�예��조직�구
조��직무�자율성��협업��등을�고려합니다��
인간공학�연구는�일반적으로��1��연구�목표�설정���2��설계�대상�
시스템�분석���3��연관�인간�특성�분석���4��요구사항�분석���5��디
자인�개발���6��프로토타입�제작�및�평가���7��시스템�구현�및�평가��
�8��시스템�운영�및�개선으로�구성된�순환적�설계�및�개발�과정으
로�진행됩니다��인간공학적�디자인을�도출하기�위해서는�인간특
성에�대한�과학적�이해와�더불어�사용자�참여가�중요한�역할을�
합니다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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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�ʻ평균의�실종’이나�n극화�현상�등으로�인해�평균의�개념이�
흐려지고��ʻ모두가�보편적으로�만족할�만한�제품’에서�ʻ개인의�취
향이�강하게�반영되거나�개성이�강조되는�제품’�으로�소비�트렌
드가�전환되고�있다고�합니다��이는�차세대�소비계층이�개성을�
중시하고�트렌드에�민감한�소비특성을�보이고�있기�때문입니다��
이를�한�단어로�개인�맞춤화�Customization�이라고도�할�수�
있겠는데요��이러한�변화�속에서�인간공학이�큰�역할을�할�것으
로�기대하고�있습니다�
기존의�고전적인�인간공학에서도�개인�맞춤화를�중요하게�고려
했었는지��그렇지�않았다면�인간공학이�추구해�온�최우선의�가치
는�무엇이었는지�궁금합니다��

기존의�고전적인�인간공학은�인간중심적�설계의�개발을�지향했
지만��생산적��경제적�측면�등을�고려하여�개인�맞춤화�보다는�특
정�사용자�집단에�최적화된�설계를�도출하는데�중점을�두었습니
다��인간공학의�최우선�가치는�일차적으로�사용성��안전성��편의
성��감성품질�향상에�있지만��기술적���경제적���사회적���환경적�제
약조건�등을�반영하여�현실적으로�타당한�최적의�설계안을�개발
하는�것도�중점적으로�지향하고�있습니다���
��
인간공학�연구자로서��지금까지의�이러한�변화와�더불어�앞으로
의�변화�양상�소비�트렌드��맞춤형�서비스에�대한�수요�확대�등�
에�대한�교수님의�생각이�궁금합니다��사용자�맞춤형�제품의�수
요가�증가하고�있는�만큼��이에�발맞춰�인간공학�연구가�어떻게�
접목�적용될�수�있을지�궁금합니다�

사용자�맞춤형�제품�서비스는�사용자의�선호��요구사항��체형��경
험�등을�고려하여�제공되는�제품�서비스를�말합니다��예를�들어��
발볼이�넓고�발가락이�휘어진�착용자를�위해�발볼이�넓고�발가락
을�고정하는�디자인과�발바닥의�압력을�골고루�분산시키는�맞춤
형�굽을�부착한�맞춤형�신발이나�건강�상태��질병�이력��운동�습
관��식습관�등을�분석하여�사용자에게�적합한�운동과�음식을�추
천하는�맞춤형�운동�및�식습관�교정�서비스가�있습니다��사용자�
맞춤형�제품�서비스에�대한�수요는�소비자의�생활�수준�향상�및�
인식�제고와�더불어�3D�프린팅��바이오메트릭�센서��빅데이터�분
석��인공지능과�같은�디지털�기술의�발전으로�꾸준히�증가하는�
추세입니다��이러한�추세에�맞추어�인간공학�연구는�기존�인간
공학적�분석�기법에�4차�산업기술들을�접목하여�개인의�체형��선
호도��신체적���인지적���감성적�상태�등을�정교하고�신속하게�파
악하고�이를�바탕으로�맞춤형�제품�서비스를�디자인하는�방법론�
및�적용�부문으로�나아가리라�예상됩니다��

두�번째�질문과�비슷한�맥락에서�실제로�교수님께서�기존에�수
행하셨던�연구�중�ʻ사용자�맞춤형�제품이나�서비스�개발’과�관련
된�것이�있다면�독자들에게�소개�부탁드립니다��또는��국내�인간
공학�분야에서�이와�관련한�연구가�있었다면�대신�소개해�주셔도�
좋을�듯�합니다�

저의�지난�연구는�특정�사용자�집단에�맞춤화된�최적�제품�디자
인�개발이�대부분입니다��제가�알기로는�개별�사용자에게�맞춤
화된�개인�맞춤형�제품�디자인에�대한�성공�사례는�인간공학�분
야에서�국내외적으로�보고되지�않고�있으나��향후�AI��3D�프린팅��
VR�AR��3D�4D�스캐닝�등과�같은�4차�산업기술과�접목되어�개
인�맞춤형�제품�디자인과�생산에�대한�연구가�활발히�진행될�것
으로�예상됩니다��

교수님께서�현재�특히�관심을�가지고�연구하고�계신�제품�분야나�
연구�주제가�있으시다면�소개�부탁드립니다��왜�관심을�갖고�계
시며��연구는�어떻게�진행되고�있는지�궁금합니다�

제가�담당하고�있는�인간공학�설계기술�연구실�EDT��Ergonomic�

Design�Technology�에서는�동적�3차원�인체형상�측정�데이터에�
대해�인체�형상�및�변형을�신속하게�분석하는�기술과�이에�대한�
정보를�제품�디자인에�적용하는�기술을�개발�그림�1�참조�하고�
있습니다��또한��인체로부터�얻을�수�있는�다양한�생체신호�예��심
전도��근전도��피부�전도도�와�행동양태�정보�예��시선추적��동작�
정보�를�바탕으로�신체적���인지적���감성적�상태를�분석하는�기
술을�개발�그림�2�참조�하고�있습니다��이들�기술들은�기존의�전
형적인�제품�서비스�설계와�더불어�맞춤형�제품�서비스�설계에
서도�활용될�수�있는�핵심�기술이며�저희�연구실에서�지속적으로�
연구해�왔습니다��마지막으로��저희�연구실은�인간공학을�기반으
로�한�창의적인�혁신제품�개발을�지속적으로�해�오고�있습니다���
������
독자들에게�하고�싶은�말이�있으시다면�자유롭게�해�주시면�감사
하겠습니다�
급속히�발전하는�4차�산업혁명�시대에�교육과�연구개발�직무를�
담당하는�일원으로�최신�기술을�파악하고�습득하여�인간공학�분
야에�접목하기�위해�노력을�경주하고�있습니다��충실한�배움과�
연구개발을�통해�사회에�좋은�기여를�하는�우리�모두가�되기를�
기원합니다�

그림�1�위���귀�형상�및�가상�착용�분석을�기반으로�설계되어�상용화된�LG전자�무선이어폰
�그림�2�아래���생체신호�분석�및�검증을�통해�상용화된�현대자동차�G80�Ergo�Motion�Sea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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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ch IME :: 특집기사2

교수님께서�연구하고�계시는�확률�시스템�분야에�대해�간단하게�
소개�부탁드리겠습니다�

세상은�불확실한�것들로�가득�차�있습니다��개인적으로�봤을�때
도�불확실한�상황을�되게�많이�경험하게�되고요��예를�들어�내가�
어떤�직업을�가져야�할지��회사랑�학교에서�오퍼를�받게�됐는데�
어디를�선택할지��포스텍을�가야�하나�다른�학교로�가야�하나�그
런�고민을�하죠��고민을�하는�이유가�내가�어떤�의사결정을�내렸
을�때�앞으로�어떤�일이�벌어질지에�대한�불확실성을�항상�갖고�
있기�때문입니다��기업도�똑같아요��기업도�투자를�하거나�시스
템을�디자인할�때�어떠한�위험요소가�있을지��어떠한�사고가�발
생했을�때�얼마만큼의�손해가�있을지��사고에�대비하려면�얼마나�
많은�비용이�들어가는지�등�불확실한�상황을�접합니다��그러한�
불확실한�상황에서�최적의�의사결정을�내리려면�제일�먼저�불확
실성을�갖고�있는�시스템�자체를�분석해야�합니다��시스템을�분
석하는�게�내가�하고�있는�연구�중에�하나입니다��그�다음에는�분
석된�시스템을�통해서�불확실한�시스템을�지배하는�어떠한�확률
의�법칙을�알아내는�것이고�그것을�가지고�어떻게�최적의�의사결
정을�내리는지에�대한�연구를�수행합니다��정리하자면�시스템�분
석을�통해�확률�법칙을�끄집어�내요��그�다음에�확률�법칙을�가지
고�시스템이�어떤�불확실성을�가지고�동작하는지를�연구합니다��
마지막으로�내가�어떻게�하면�최적의�의사결정을�내리는지�이렇
게�총�세�단계로�되어있다고�보면�됩니다�

그렇다면�의사결정이�필요한�상황에서�불확실성이�존재하는�이
유는�무엇일까요��또한��그런�불확실성을�어떻게�고려하고�의사
결정을�내릴�수�있을까요�

불확실성이라는�것은�여러�요인에서�올�수�있습니다��기본적으
로�자연�현상�자체가�우리가�예측하지�못하기�때문입니다��또한��
정보의�부족에서도�불확실성이�올�수�있습니다��예를�들면�주가
가�오르고�내리고�하는�것들은�예측하기�너무�힘들죠��만약�우리
가�모든�사람의�마음을�다�알고�이�사람들이�언제�사고�팔지를�알
면�불확실성이�없어지는�문제입니다��결국은�정보가�부족하고�한

정되어�있으므로�불확실성이�발생합니다��앞서�말했던�자연�현상
도�마찬가지로��지구를�전체적으로�관찰하면�다�알�수가�있습니
다��하지만�자연�현상에�관여하는�지구의�전�요소들의�정보를�전
부�알�수�없고�안다고�해서�처리를�할�수도�없습니다��인간의�자
유�의지�또한�불확실성에�영향을�줍니다��각각의�자유�의지로�움
직이는�사람들의�행동이�조합이�돼서�어떤�사건이�발생하는데�그
것은�예측할�수�없습니다��이와�같은�불확실성을�간접적으로�추
론할�수�있는�것이�데이터입니다��그래서�데이터가�많이�모이면�
그것을�통해�불확실성을�고려하고�의사결정을�내릴�수�있습니다��
하지만�데이터�자체에도�노이즈가�끼고�불확실성이�발생하기�때
문에�최대한�모든�불확실성을�고려하여�최적의�의사결정을�내리
는�겁니다�

포스텍�산업경영공학과�고영명�교수

이번�IME� Newsletter� 특집기사의�주제인�맞춤화�Customization�의�대표적인�현상��평균�실종
�Redistribution�of�the�Average�에�대해�들어보셨나요��평균�실종�상황에서�어떤�변화가�일어나고�산업공
학도로서�어떻게�대처할�수�있을지�고영명�교수님을�만나�여쭤보았습니다��고영명�교수님은�확률�시스템�연
구실에서�불확실성이�존재하는�상황에서�최적의�의사결정을�내리는�방법에�관해�연구하고�계십니다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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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�트렌드로�떠오르고�있는�평균�실종을�어떻게�정의할�수�있
을까요��평균�실종이�의사�결정에�대한�불확실성을�증가시킨다
고�말할�수�있을까요�

나도�처음�평균�실종이라는�단어를�접하고�구글에�검색해보니까�
마케팅�트렌드에�관한�내용만�나오고�외국에서도�아직�잘�쓰는�
말이�아닌�것�같습니다��그래서�챗GPT한테도�물어봤더니�이상한�
헛소리만�하고�잘�모르더라고���웃음��내가�파악하는�평균�실종은�
어떤�집단�자체가�흔히�생각하는�종�모양의�분포가�아니라는�겁
니다��분포�자체가�단일�모델�uni�model��형태가�아니라�멀티�
모델�multi�model��형태의�분포로�간다고�볼�수가�있습니다��
집단�자체가�세분된다고�볼�수도�있죠��예전에는�평균�근처에�모
여�있던�그룹이�세월이�흘러가고�트렌드에�맞춰서�그룹이�분화되
는�겁니다��예를�들어�부�혹은�경제력을�생각해보면�예전에는�중
산층이�두꺼운�형태의�분포를�띄고�있었다면�현재는�빈익빈�부익
부가�심화되고�중산층이�붕괴되는�양극화�현상이�발생합니다��이
러한�분포는�불확실성이�매우�커지게�됩니다��지금까지�말해왔던�
불확실성은�금융공학에서�말하는�리스크�risk�와�같은�개념인데�
금융공학에서�리스크를�정의할�때�분산�variance�이�커지게�되
면�그만큼�변동폭이�크다고�정의합니다��분포가�양쪽으로�퍼지게�
될수록�분산이�커지는�만큼�불확실성이�커집니다��한편으로는�불
확실성이�줄어들�수도�있습니다��멀티�모델을�잘�분석하여�그룹
을�세분화하여�여러�개의�단일�모델의�형태로�바꾸어�분석할�경
우�오히려�전체�분포를�분석할�때보다�분산을�작게�만들�수�있기�
때문입니다�

평균�실종�상황에서�경영자나�산업공학자�등�여러�관계자의�행
동은�어떤�양상을�보이고�이전과�비교해서�어떤�차이점이�있을
까요�

어찌�되었든�산업공학도같이�문제를�정의하고�문제를�해결해�나
가는�사람들에게�불확실성이�커지는�것은�긍정적인�방향은�아닙
니다��따라서��우리는�의사결정자들이�최적의�결정을�내리는�것
을�돕기�위해�불확실성을�최소화할�방법을�모색해야�합니다��과
거�산업공학�분야에서는�이윤�극대화�profi t�maximization�나�
비용�최소화�cost�minimization��등�평균값을�중심으로�한�목
표에�초점이�맞춰졌습니다��그러나�최근에는�금융�분야를�중심으
로�리스크�개념이�도입되면서�이익이�약간�감소하더라도�리스크
를�줄이는�방향을�선택합니다��예를�들어��500원을�확실하게�얻
을�수�있는�선택과�50%의�확률로�2�000원을�얻을�수�있는�선택
지에서�기댓값이�더�작더라도�변동성이�없는�500원을�더�선호하
는�사람들이�있습니다��이러한�성향은�실제�회사를�경영하는�경
영자들에게�나타나며��특히�리스크가�큰�대기업일수록�이러한�경
향이�강하게�나타납니다�

평균�실종�현상이�소비자�취향�즉�마케팅�분야�이외에도�제조업
이나�교수님께서�연구하고�계시는�분야�등�다른�산업�분야에서도�
나타나고�있을까요�

평균�실종�현상은�이전에는�없던�새로운�현상이라고�생각하기�
쉽지만�사실�이는�그리�특별하지�않은�자연스러운�현상입니다��
양극화를�예로�들자면�사회는�피라미드�구조일�때�가장�안정적
이지만�정보나�경제력의�차이로�중간�부분이�사라져�위쪽과�아
래쪽만�남는�양극화�현상이�다양한�분야에서�나타나고�있습니
다��제조업에서도�마찬가지입니다��4차산업혁명��DT�Digital�
Transformation���스마트�팩토리�Smart�factory��등�변화가�
많이�일어나고�있지만�이러한�기술을�실제로�적용할�수�있는�회
사는�아직�우리나라에�그리�많지�않습니다��대부분�중소기업은�
여전히�수기로�장부를�작성하거나�엑셀에�의존하고�있습니다��중
소기업과�대기업�사이��그�중간에�위치해야�할�중견기업들이�사
라지는�것이�평균�실종�현상이죠��또��데이터�홍수�등�쏟아지는�많
은�양의�데이터를�활발하게�활용하는�분야가�있는가�하면�데이
터가�거의�만들어지지�않는�분야도�있으며��데이터의�빈익빈�부
익부는�갈수록�심해지고�있습니다��이러한�양극화�현상은�사회가�
발전함에�따라�언제나�발생해왔으며��자연스러운�현상입니다�

그렇다면�그런�각각의�평균�실종�상황에서�평균�대신으로�사용할�
수�있는�적합한�대푯값은�무엇이�있을까요��혹은��어떤�접근�방
법을�사용할�수�있을까요�

사실��평균�실종이�일어났다는�것은�대표값이�없어졌다는�것을�
의미합니다��흔히�사용하는�대표값으로�평균��중간값�median��
등이�있는데��이�값들이�의미�있는�경우는�단일�모델에서�비대칭
도�skew�가�심한�경우입니다��그러나�멀티�모델�상황에서는�이
러한�값들이�모두�의미가�없습니다��또한��분산의�경우에는�집단
의�안정성�stability�이나�변동폭�등을�확인하는�용도로�사용되
어�대표값으로는�적절하지�않습니다��대신�멀티�모델을�그룹을�
나누거나�군집화�clustering��등으로�각각의�단일�모델들로�분
리한�다음��이들�작은�모델들의�평균이나�중간값�등을�대표값으
로�사용할�수�있습니다��이�경우�각�그룹이�특정�집단을�대표할�수�
있도록�잘�구분하여�설정하는�것이�또�하나의�중요한�연구�주제
가�됩니다��명심해야�할�점은�새로�생긴�각각의�작은�모델들이�서
로�독립이�아닌�종속적인�dependent��관계임을�염두에�두고�
분석을�진행해야�한다는�것입니다�

IME NEWSLETTER 3130



Postech IME :: 특집기사3

포스텍�산업경영공학과�이강복�교수

교수님이�연구하고�계신�분야와�더불어��해당�연구는�이번�31호�
뉴스레터의�대주제인�“맞춤화”와�어떤�연관성이�있는지�여쭙고�
싶습니다�

제가�연구하고�있는�분야는�크게�보면�최적화이고��최적화란�주어
진�제약�중에서�주어진�목적식을�최대화�또는�최소화하는�문제로�
정의할�수�있습니다��저는�최적화의�이론�문제와�실제�문제�둘�다�
다루고�있습니다��최적화가�적용되는�실제�문제�중�하나가�공급망�
관리인데요��공급망�관리란��제품�및�서비스�생산�및�배송과�관련
된�활동의�조정을�의미합니다��원자재�조달��제조��유통�및�소매�과
정�모두를�포함합니다��따라서��효과적인�공급망�관리는�효율성을�
향상시키고�비용을�절감하며�고객�만족도를�높일�수�있습니다�
최적화의�특성상�대중적�목적식이�아닌��개인화로�인한�변화에�부
합하는�목적식을�세우는�모델링을�한다면�이번�뉴스레터의�“Cus�
tomization”에�따른�최적화�문제를�다루는�것�또한�가능합니다��

�개인�맞춤화�
과거와는�다르게�소비�문화가��개인�맞춤형�으로�변화하고�있는�
이유가�무엇일까요�

산업공학�또는�운영관리의�역사를�보면�추구하는�바가�진화하
고�있는�것을�알�수�있습니다��처음에는�비용�절감의�시대였습니
다��동일�혹은�유사한�기능을�구현하는�제품을�누가�더�ʻ싸게’�만
들�수�있느냐가�경쟁�우위의�요소였습니다��이때�대량�생산�Mass�
production�의�방법이�주로�사용되었습니다��
시간이�지남에�따라�품질이�중요해졌습니다��품질이라는�하나의�
단어로�표현되어�있지만��실제로는�제품의�품질�향상을�통해�기
본�기능을�포함한�추가�기능들이�구현돼�고객�만족을�추구하였
고��실제�생산의�현장에서는�평균의�개선과�더불어�변동을�줄이
려는�노력이�시작되었습니다��큰�변화로��대량생산의�시대는�재
고를�쌓아�두던�것이�미덕이었다면��품질�시대는�재고를�최소화
하려는�노력이�크게�작용하였습니다��시대적으로는�오일쇼크가�
이러한�상황을�만들기도�했습니다��

그리고�나서�등장한�것이�고객맞춤화�Customization�라는�아
이디어입니다��싸고�품질이�좋은�것은�기본요건이�되었고��소비
자들은�이에�더해�남들과는�차별화된�나만의�제품�및�서비스를�
원하게�되었습니다��평균적으로�동일한�제품을�가지는�것으론�니
즈가�충족되지�않게�된�것입니다�
고객이�원하는�것은�다차원적으로�존재하는데��기본적인�것
이�달성되고�나면�더�고차원적인�것이�발현되고�기업들은�그
것을�만족시키기�위한�노력을�하게�됩니다��따라서��앞서�이야
기한�운영관리의�역사에서도�과거의�것은�사라지는�것이�아니
라�그�이후의�시대에서는�당연한�것으로�포함되게�됩니다��따
라서�Customization시대에서도�Mass�production시대의�
장점을�가져가면서�이를�구현하고자��대량�맞춤형�생산�Mass�
customization�이라는�개념이�나왔습니다��
대량�맞춤형�생산은�대량�생산의�효율성과�비용�이점을�유지하면
서도�회사가�대규모로�맞춤형�제품�또는�서비스를�제공할�수�있
는�능력을�말합니다��유연한�제조�공정��고급�기술�및�데이터�분석
을�활용하여�고객이�제품�또는�서비스에�대한�자신만의�개별적인�
요구�사항을�지정할�수�있도록�합니다��대량�맞춤형�제조는�기업
이�경쟁�업체들과�차별화되며�고객�만족도를�높이고��동시에�규
모의�경제를�실현할�수�있도록�합니다�

개인�맞춤형�제품의�수요가�늘어나는�시장�속�영익추구��환경보
전�등�여러�관점에서�기업들이�취해야�할�태도는�어떤�것일까요�

기업의�목표는�과거부터�지금까지�두�가지로�요약될�수�있습니
다��1순위는�이윤�추구��2순위는�사회�봉사입니다��그리고��이�둘
을�하나로�묶는�말을�고객�만족이라고�할�수�있습니다��기업이�정
량적으로�계산할�수�없는�고객�만족을�목표로�운영될�때�장기적
으로는�성공적인�기업이�된다는�연구들이�있습니다��요새는�ESG�
등으로�다양한�관점으로�기업을�평가하기도�하지만��본래�추구되
었어야�하는�가치입니다��
따라서��기업은�고객이�원하는�바가�무엇인지�끊임없이�알아내고�
이를�대비해서�사전에�준비해야�합니다��시간이�갈수록�고객이�
원하는�바는�점점�고도화될�것이�분명하기�때문입니다�

�Intro�

이번�IME�Newsletter�특집기사의�주제인�고객�맞춤화�Customization��경향에�따라��공급사슬망에도�변화
가�있을지�궁금하지�않으신가요��이강복�교수님은�공급망�관리와�최적화�등의�분야에�관해�연구하고�계십니
다��교수님을�만나�대량�맞춤형�생산��고객관계관리�등�맞춤화에�따른�기업의�공급망�관리�운영방식의�변화에�
대해�여쭤보았습니다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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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�양산형�제품�공정과�개인�맞춤형�제품�공정의�차이��그로�인
한�공급망�관리의�변화한�점은�무엇인가요�

차이점은�앞서�이야기한�것처럼�해야�하는�일이�다르고��목표가�
다르다는�것입니다��전자는�소품종의�제품을�다량�생산함으로써�
비용을�절감하는�것이고��후자는�다품종의�제품을�소량�생산함으
로써��고객�만족을�극대화하는�것입니다��개인�맞춤형�제품�공정
을�위해서는�두�가지가�중요합니다��첫째로�데이터�분석을�활용
하여�고객이�원하는�것이�무엇인지를�정확히�알아내는�것이며��
둘째로�생산성을�유지하면서도�다양한�제품을�생산할�수�있는�유
연한�제조�공정을�갖추어야�하는�것입니다��

�인터넷�쇼핑�소비문화�
한국은�인터넷�쇼핑을�통해�소비자에게�물품이�바로�전달되는�물
류시스템이�유독�발전되어있는�것�같습니다��대표적인�예로�쿠팡
을�비롯한�여러�국내기업의�독자적인�SCM이�구축되어�있는지��
있다면�어떤�방식인지�설명�부탁드립니다��

우리나라만�물류시스템이�발전되어�있다고�생각하는�것은�오산
입니다��중국은�우리의�설날에�해당하는�춘절이�있고��2023년�춘
절�연휴�3일�동안�하루�평균�택배�3억�건을�초과했습니다��미국
의�아마존은�유료�고객인�프라임�멤버들에게�대부분의�제품을�2

일간에�배송해�줍니다��다만�우리나라는�면적이�작아�상대적으로�
물리적인�이송거리가�짧기에�대부분의�고객이�짧은�배송�시간에�
만족하는�것�같습니다��
전�세계적으로�물류�전쟁이라고�불릴�만큼�경쟁이�치열하고��또
한�물류시스템이�빠르게�변화하고�있습니다��그래서�나라별�장점
을�서로�참조하면서�큰�격차�없이�유사해지는�것으로�보입니다��
예를�들어��인터넷�쇼핑을�통해�고객까지�물품이�전달되는�과정
에서�마지막으로�고객이�받는�부분을�라스트마일�배송이라고�하
는데��이것을�제3자�물류�Fedex��우체국�등�에게�일을�맡길�수도�
있고��회사�자체적으로�배송직원을�고용하는�방법도�있습니다��
최근에�크라우드소싱을�통해�대중을�통한�초단기간�고용이라는�
방식을�사용하기도�합니다��쿠팡의�경우�고용한�배송직원을�쿠
팡친구��크라우드소싱을�쿠팡�플렉스라고�부르고��아마존의�경우�
Delivery�Service�Partner라는�프로그램을�통해�배송직원을�
직접�고용하고��Amazon�Flex라고�크라우드소싱�인력을�활용합
니다��
라스트마일�배송에서�두�가지�방법을�병행하는�이유는�매일�배송
해야�하는�물류량이�바뀌기�때문입니다��만약�평균�물류량을�처
리할�만큼만�직원을�고용한다면��평균량보다�물류가�적은�날에는�
인건비의�효용이�떨어지는�것이고�물류가�많은�날에는�물류�처리�
효율이�떨어질�것입니다��따라서�평균�필요�인원보다�적은�직원
을�고용하고��남는�물류량을�비교적�값이�비싼�초단기�계약직을�
통해�해결하는�전략을�사용합니다�

인터넷�쇼핑의�발전에�따라�물건을�받기까지�소매�위주의�가게들
을�거치는�과정이�줄어들었다는�느낌을�받습니다��소비자의�입장
에서�물류공급체계는�단순화되었을�것이라�생각이�드는데��실제
로�이전에�비해�공급체계가�단순화되었는지��오히려�이�체계로�
운영하기�위해�공급사슬�체계는�복잡해졌는지�여쭙고�싶습니다�

대부분의�경우�공급사슬�체계는�점점�복잡해집니다��기존의�것도�
일부�남아�있고��새로운�것을�담기�위해서�다양한�모습으로�변모
합니다��예를�들어��예전엔�거주지�인근의�상점에서�물건을�직접�
사는�사람들이�많았습니다��인터넷의�발전에�힘입어�쇼핑문화가�
바뀐�현재는�온라인�쇼핑몰에서�물건을�주문해서�배달을�받는�사
람이�많아지게�되었습니다��이�물건은�대형창고에서�출발해서�소
비자에게�배송됩니다��하지만�지역상점과�온라인�쇼핑몰을�동시
에�가지고�있는�회사인�경우��대형창고�대신�지역의�상점에서�직
접�배달이�가능한�물건이�있습니다��이러한�경우�전체적으로는�
비용�절감의�기회가�있지만��이�기회를�활용하기�위해서는�추가
의�의사결정이�필요할�수�있습니다��따라서��공급망관리�관련�문
제는�점점�복잡해집니다��

�공급망�운영의�변화�
기업들은�개인화�전략을�통해�소비자�개개인의�소비경향을�파악
하고�맞춤형�마케팅과�상품�노출을�하는�것으로�알고�있습니다��
개인화�전략이�효용이�있어�시간이�지남에�따라�소비경향이�개인
별로�고착화된다면�이에�따라�기업의�공급망�운영방식에도�영향
을�미치는지�여쭙고�싶습니다��

앞서�이야기했듯이��고객맞춤화�혹은�개인화를�위해서는�고객
이�원하는�것이�무엇인지를�정확히�알아내야�하는데��이를�위
해서�데이터�기반의�활동이�중요해집니다��CRM�Customer�
Relationship�Management�라고�하여��고객의�정보를�통해�최
적의�마케팅�활동의�근거를�파악하는�일이�존재했습니다��정보통
신의�발달로�더�많은�데이터가�축적됨에�따라�마케팅의�영역과�
공급망관리의�영역이�서로�중첩되게�됩니다��최근�소비�성향이�
고착화되는�것의�일부�형태로�구독�경제라는�말이�생길�정도로�
이는�큰�변화일�수�있습니다��
하지만��데이터가�많다고�해서�더�잘할�수�있는�것은�아닙니다��더�
큰�문제��더�복잡한�문제를�해결하기�위해서는�이를�해결할�수�있
는�방법론이�존재해야�합니다��대표적인�인터넷�쇼핑몰�회사라�
할�수�있는�Amazon은�많은�박사급�인력을�투입하여�최적화�문
제를�풀고�있습니다��공급망�관리의�우위를�차지하기�위해서는��

회사의�유연한�구조와�함께�최적�운영을�위한�장단기�문제를�지
속적으로�풀어야�합니다��
그리고�전략적인�사고도�매우�중요합니다��비용을�절감하기�위해
서는�규모의�경제가�불가피합니다��Amazon의�경우�규모가�점
차�커짐에�따라��초기에�라스트마일�배송을�위해서�제3자�물류를�
사용하다가�점차�직고용�비중을�늘려왔고�크라우드소싱�또한�추
가하였습니다��물류도�플랫폼�비즈니스가�됨에�따라�네트워크�효
과가�극명합니다��고객이�많아져야�그�플랫폼에�공급하려는�사람
이�늘어나고��공급하는�사람이�많아져야�고객이�많아진다는�것을�
네트워크�효과라고�합니다��닭이�먼저냐�달걀이�먼저냐�하는�문
제와�같은데��누가�먼저�시발점을�가져가느냐는�전략적인�판단일�
수�있습니다��

공급망�관리는�일반적으로�떠올릴�수�있는�물류�시스템�운영과�
어떤�차이가�있나요�

공급망�관리는�원자재�조달부터�최종�제품�또는�서비스를�최종�
고객에게�전달하기까지의�구매��생산��운송��창고�보관�및�유통�등�
다양한�활동을�포함합니다��한편��물류�관리는�공급망�관리의�하
위�집합으로��공급망�내에서�상품�및�서비스의�이동�및�보관을�계
획��실행�및�제어하는�데�초점을�맞춘�것입니다��따라서�개념적으
로�보면�물류�관리는�공급망�관리의�일부분으로�상품의�이동�및�
보관에�관한�것이며��공급망�관리는�제품�및�서비스�생산�및�전달
에�관한�모든�활동을�포괄하는�보다�넓은�개념입니다��하지만�현
실적으로�보면��공급망�관리는�전략적인�문제�및�대규모의�운영�
계획을�세우는�부분을�이야기하거나�재고의�배치에�대한�결정이�
포함될�때�주로�사용되고��물류�관리는�해야�할�일이�정해졌을�때�
이를�효율적으로�실행하는�일에�주로�사용됩니다��

COVID�19가�범유행했던�시기에�공급사슬망�체계는�어떤�변화
를�겪었나요�

운영�관리의�역사를�다시�이야기해야�하는데요��운영�관리의�역
사상�품질�시대를�거치면서�재고를�최소화하려는�노력이�있었습
니다��이를�극대화한�개념이�Just�In�Time이라는�것인데��재고는�
정확히�필요한�순간에�필요한�양만큼만�공급하자는�것이�핵심�내
용입니다��이것을�통해서��재고에�대한�비용을�줄이고�지속적인�
품질�개선의�위한�문제점을�발견하고자�하는�철학입니다��이후�
Mass�customization시대를�거쳐�최근에는�Globalization�시
대가�도래했습니다��공급망이�세계로�확대되면서�그�규모가�커짐
에�따라�예전과�다른�다양한�문제들이�생기기�시작했습니다��원료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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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��생산��운송��유통�등이�시간적으로�물리적으로�떨어진�곳에서�
실행되면서�문제가�어렵게�되었습니다��
COVID�19의�창궐�이후�글로벌�공급망에�심각한�문제가�발생했
습니다��원료를�생산하던�공장이�멈추니�이후�생산이�불가능해
졌고��부두에서�일할�사람이�없어�운송이�불가능해졌습니다��모
든�것의�낭비를�줄이기�위해서�lean�공급망�관리의�노력이�오히
려�피해를�키우는�경우가�생겼습니다��최근에는�Just�In�Time�
과�대비하여�Just�In�Case라는�개념으로�다양한�상황을�대비
하여�재고�수준을�높이자는�운영�방식도�채택되고�있습니다��즉��
Supply�Chain�Disruption에�대한�연구가�많아지고�회사들도�
이를�위해�안정성�있는�운영에�대한�관심이�늘어가고�있습니다�

�마무리�
변화하는�소비경향과�그에�따라�변화하는�환경�속에서��POSTECH
산업경영공학도가�세상에�의미있는�가치를�창출하기�위해�어떤�
분야에�관심을�기울일�필요가�있을지�조언�부탁드립니다�

세상은�빠르게�변하고�있습니다��그리고��그�변하는�속도도�점점�
빨라지고�있습니다��그럼에도�불구하고��세상이�점점�더�빠르게�
변화하고�있다는�사실은�변하지�않고�있습니다��따라서��변화하

는�세상을�미리�예측해서�이를�대비하는�것은�쉽지�않을�수�있습
니다��그래서�제가�추천하는�것은�근본에�대한�질문을�할�수�있어
야�한다는�것입니다��학부�수업에서�배우는�내용들이�오래전�이
야기일�수�있으나��그것을�통해�얻어진�직관들을�잘�기억해�두는�
것이�좋다고�생각합니다��그러한�것이�근력이�되어서�다른�어려
운�문제를�해결하는�힘이�될�것이라고�생각합니다��
또한�반대로�매우�구체적인�것�또한�경험해�보기를�추천합니다��
이것은�인턴일�수도�있고��연구�참여일�수도�있고��공부를�한다면�
케이스스터디�일�수도�있습니다��한�가지�주제에�대한�최신�동향
을�깊이�조사해�보는�것도�도움이�됩니다��요즘�정보들이�너무�잘�
정리되어�있어서��뉴스�및�블로그��유튜브를�일주일만�열심히�검
색하고�분석하면��준�전문가�정도의�지식을�손쉽게�얻을�수�있습
니다��매우�구체적인�것을�안다는�것은�범용성이�낮아질�수�있지
만��내가�무엇을�할�수�있다는�확신이�드는�데는�매우�도움이�됩
니다��
뒤집어서�말하면��이�둘�중간의�것을�잘�한다는�것은�학과�과목의�
시험�성적은�잘�받을�수�있을지�모르지만��그것이�내�실력이�되는�
것은�아닙니다��저의�전공인�최적화에�비유해서�이야기하자면��
어떤�수식을�활용해서�계산�문제를�잘�풀기보다�그�수식의�의미
는�무엇인지�고민해�보고��그리고�그�수식을�알면�실제�어떤�문제
를�풀�수�있는지�아는지가�더�중요할�수�있습니다�

단기유학수기

고등학교�시절부터�대학�생활에�대한�로망이�있었고��그�중�가장�큰�부분을�차지한�것이�단기�유
학이었다��코로나로�인해�비대면�단기�유학이�계속해서�이어지는�상황에서�더는�미루고�싶지�않
아�단기�유학을�선택하게�되었다��미국�기업�취업에�관심이�있었던�만큼�맛보기로�잠시나마�미
국에서�살아보고�싶었고��나는�그렇게�단기�유학�학교를�미국�애리조나�주립대학교로�선택했다�

미국에서 얻은
가장 큰 선물

20190926�박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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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좌�생일파티���우�수영장에서�삼겹살�파티

그렇게�가게�된�미국에서�나는�두�가지를�확인하고�싶었다��첫�번
째��과연�내가�생활�면에서�해외에서도�잘�적응할�수�있을까��두�
번째��나는�다양한�문화가�공존하는�공간에서�새로운�인간관계를�
잘�형성할�수�있을까��감사하게도�짧은�기간�동안��나는�두�가지
를�성공적으로�확인할�수�있었고�대학교�졸업�후�미국에서�펼쳐
질�내�미래가�기대되기�시작했다�

단기�유학이�결정되고�난�후�신나는�일만�있기보다는�예방�접종�
증명서��비자��학교에�제출해야�할�서류�등�그만큼�준비해야�할�것
들도�많았다��기숙사의�경우�재학생�우선�배정�원칙에�따라�처음
에는�배정받지�못했지만��오랜�기다림�끝에�빈자리에�들어갈�수�
있었다�

단기�유학의�큰�장점�중�하나는�여행의�기회가�많다는�것인데�학
기�중에는�시간을�일부러�내서�가야�하는�만큼�어려움이�있다��나
는�학기가�시작되기�전��미리�미국으로�건너가�다른�도시들을�여
행해보기로�하였다��그렇게�정해진�미국�여행의�첫�여행지는�샌
프란시스코와�LA였다��미국�서부에�대한�첫인상은�ʻ와��크다’�였
다��넓은�땅��탁�트인�시야…�말�그대로�자유를�상징하는�것만�같
았다��하지만�막상�시내에�도착했을�때는�상반된�모습이�펼쳐졌
다��골목마다�약에�취해�있는�사람과�대마초�냄새가�거리를�뒤덮

었고��치안�또한�안전해�보이지만은�않았다��의사소통에�큰�문제
는�없었지만��모국어가�아닌�나라에�비주류�인종으로�살아가야�
한다는�사실만으로도�열악한�치안이�큰�걱정으로�다가왔다��미국�
드라마나�영화에서는�담겨�있지�않은�미국의�본모습을�보고�나
니��처음엔�기대보다는�걱정이�앞섰던�것�같다�

샌프란시스코에서는�빅버스를�타고�다양한�곳을�방문했다��피어�
39에서는�바다사자를�구경하고�신선한�랍스터�요리를�먹을�수�
있었다��골든게이트�공원의�식물원에는�한국에서는�보지�못했던�
신기한�식물들��빽빽하게�자라�있는�나무들을�보면서�여유를�만
끽할�수�있었다��LA에서는�산타�모니카�비치에서부터�베니스�비
치까지�자전거를�타고�달리며�보드�타는�사람들��롤러�타는�사람
들과�스몰�토크를�나눴다��또��화려한�할리우드�거리��커다란�베벌
리�힐스의�집을�보면서�빨리�성공하고�싶다고�생각했다�

학기를�위해�애리조나�행�비행기를�탔을�때��비행기�안�창문으로�
내려본�애리조나의�모습은�사막�그�자체였다��그리고�비행기에
서�내렸을�때�맞이한�것은�무더운�여름�뜨거운�열기�속�건조함이
었다��추위보다는�더위를�선호하기에�한국에서�애리조나�날씨를�
찾아보았을�때�오히려�다행이라는�생각을�했었는데��날씨를�직접�
경험해보니�예상보다�훨씬�낯설게만�느껴지는�날씨였다��

애리조나는�한�달에�한�번�비가�올�정도로�건조한�날씨이지만��그�
한번이�짧고�굵은�비이다��대부분의�학생이�우산을�쓰기보다는�
우비를�입는�것으로�보였고��우비마저�입지�않고�비를�즐기는�학
생들도�보였다��그리고�나도�나중에는�그�분위기에�동화되며�비
를�맞고�지냈다��자주�오지�않는�비라�그런지�그럴�때�더�즐기고�
싶었다�

내가�본�학교의�모습은�한국과는�사뭇�달랐다��특히�포항공대의�
건물�구조가�독특한�만큼�더�낯설고�생소하게�느껴졌다��특히�학
교�분위기가�여유로워�마음에�들었다��야자수가�줄지어�있는�길��
넓은�잔디밭에�누워�책을�읽는�학생들��사막과�잘�어우러지는�황
토색의�건물들��기다란�학교�건물로�인해�한국보다�압도적으로�
먼�골목들�등�모든�점이�새로웠다�

내가�참여하게�된�공식적인�첫�학교�행사는�교환학생�환영식이었
다��미국에�다양한�국가의�사람들이�거주하고�있다는�사실은�알
고�있었지만�그렇게�다양한�국가의�사람들이�한자리에�모여�있는�
것은�처음�보았다��그곳에서�전�세계에서�온�친구들을�사귈�수�있
었다��그중�프랑스��일본��아르헨티나��스리랑카에서�온�친구들과�

친하게�지내면서�대화도�나누고�파티도�했다��각�국가의�문화에�
대한�이야기를�나누기도�하고�음식도�나눠�먹었다��그�친구들은�
의견을�내는�것을�두려워하지�않아�문화��가치관��종교��정치에�관
한�이야기�등을�자유롭게�공유했다��이�친구들과�함께하면서�구
시대적인�사고방식에서�벗어나�조금�더�넓고��열린�시야를�얻을�
수�있었다�

내가�미국에서�얻은�가장�큰�선물은�타인의�시선을�신경�쓰지�않
고�나를�좀�더�표출할�수�있게�된�성격이다��남에게�피해를�주지�
않고��자신의�행동에�책임을�질�수�있는�선에서�나를�좀�더�자유롭
게�표현할�수�있게�되었다��그것이�옷차림에도��시간�관리에도��그�
외�사소한�생활�속에서도�영향을�주었다��내가�미국에서�가장�크
게�배운�점은�시간�관리�방법이다��사실�포항공대�학생들은�바쁨
을�넘어�휴식을�취하는�동안에도�일을�손에서�놓지�못하는�워커
홀릭인�사람들이�많다��여기�학생들도�자신의�진로�관련�활동을�
하거나��취미�활동을�하는�등�바쁜�생활을�하는�학생들이�많았다��
하지만�여기�학생들이�가진�특유의�여유로운�분위기�때문인지�학
생들이�바쁘더라도�조급해�보이기보다는�안정되어�보였다��그리
고�이러한�점이�나에게는�크게�배울�점으로�다가왔다�

애리조나주립대학�야자수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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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 집 후 기

ED ITO R � S N OTE

이번�학기�편집부장을�맡은�21학번�박준우입니다��생각보
다�더�바빴던�3학년�1학기를�보내면서�촉박한�일정�내에�
뉴스레터를�만드는�것이�결코�쉽지만은�않았던�것�같습니

다��우여곡절이�많았지만�무사히�끝마칠�수�있어�정말�기쁘
고�뿌듯합니다��뉴스레터�제작에�도움을�주신�많은�교수님들��

행정팀�직원분들��그리고�편집부원들에게�감사의�인사를�전하고�
싶습니다��이번�호는�최근의�트렌드에�발맞춰�ʻ맞춤화�Customization�’를�주제로�선택
했고��서로�다른�연구�분야에�계신�교수님들의�의견을�들어보는�시간을�가졌습니다��흥미
로운�내용이�많으니��시간�되실�때�꼭�읽어주세요��감사합니다�

처음�해보는�뉴스레터�편집에�서투른�부
분도�많았지만��좋은�선배와�동기들의�도

움으로�잘�마칠�수�있었습니다��도와주신�
모든�분들과�인터뷰에�친절히�응해주신�이강

복�교수님께�특별히�감사의�말씀�드립니다�ﾾﾾ�
앞으로도�IME�뉴스레터에�많은�관심�부탁드려요�

�2학년�1학기에�접어들어�본격적인�산경과�학생으로�발돋
움하기�위해�편집부원으로서�학생회에�함께하게�되었습
니다��편집부의�뉴스레터�제작활동은�학과�교수님과의�인

터뷰를�통해�이번�토픽이�되었던��Customization�에�따른�
산업의�변화를�직관적으로�이해할�수�있는�계기가�되었고��이

를�정리하여�독자분들께�전달하게�되었습니다��또한�앞으로�산경
과�학생으로서�어떤�태도와�목적의식으로�학부생활을�이어갈지에�대한�생각을�정리할�
수도�있었던�소중한�경험이었습니다��편집부원�모두가�열심히�준비한�뉴스레터가�독자
들께�양질의�정보와�교수님들의�깊은�말씀을�잘�전달할�수�있기를�바랍니다�

처음으로�산책에�들어�맡게된�업무였기�때문
에�설레기도�했고��진행�과정에서�주제를�정하

고�교수님을�직접�면담해야�했기�때문에�떨리기
도�하였습니다��그렇지만�산경과�학우들이�읽게�될�

뉴스레터를�직접�작성한다는�책임감이�있었기에�더욱�
열심히�할�수�있었던�것�같습니다��재미있게�봐주세요�

안녕하세요��이번�학기�산책�편집부원으로�활동한�20학번�
백지수입니다��혼자�20학번으로서�폐가�되지는�않을까�걱
정이�많았는데��모두�덕분에�잘�마무리할�수�있었던�것�같

습니다��맞춤화라는�새로운�트렌드를�알아가고�인터뷰�내용
을�바탕으로�특집기사를�작성하며�산업경영공학에�대한�시각

을�넓힐�수�있었습니다��흔쾌히�인터뷰에�응해주신�교수님들��촉박
한�일정�속에서�정말�수고해�주신�편집부장님��같이�고생한�다른�편집부원들도�모두�정말�
감사드립니다��산경�화이팅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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